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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序 홈 

쩌;월m 一은 7}!lIíJ!;l;뽕로 닫아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파 강동을 주었 

고， 짧半홉統 -파 관련하여 東西a훨의 統→政策과 統 iI!l f영에 대한 보다 

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에 따라 쟁훌統)에 대한 뻐究도 더욱 활 

발해졌다 

아다시펴 獨훌統→은 西뼈基*1去 제 23조의 編入 (Beítritt)方式에 의한 

吸lJj(1;It→로 이루어졌다 그러냐 東西獨응 統 을 위해 이른바 ‘國家條約…

’ iξ .l.}! f. øxf>è: • îaHõ; 

1) 이 @約의 정식명갱은 ‘홍엠’~~정의 i어양 엉륨 ‘ HUJi -M" ilJliîτ놓 위한 @쩌 i이다‘ 。1
’홍'"은 일반척으흐 중여셔 ‘댐*íli~’(8κaat8vertrag)이라 올련다 。1110쩌의 호"은 
Der Verlrog iiber dle Schaffu. ng einer Wähωn앙 ， W Irtsehafts- und Sozi띠 ιn !OlI z.αis，에" 

der BRD und der DDR: Erklärungen und Doku. mente'( Bonn : Presse- und lnformat 
ionsamt der Bundesregierun~ ‘ 1990). 88. 73-96: Die Vertriigl' zur Einhe“ 
Deu.tschlands{ Münch‘ n : Deutschf'r T.ιschenbuch Verlag. 1990). ~S. 1-24 

s i? 5* 11，꺼 훌-

과 ‘統→fl~if.'l’~I 을 체결하는 등 統 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가운데에서도 

많的 • ~II度的 節次와 方法에 의해 統 을 완성하여 規範的 統→의 先(찌 

을 보여주였다- 이러한 ’휠;j.l;'i~은 東뼈의 西쩌으로의 編入으로 이루어 

졌치만， 이는 東獨住民이 선택한 결과였다 獨i훨m 의 全;JM뭉을 볼 때， 

쩍흉統-응 모든 法짧系의 統_.로 완성되었고， 특히 흉法的 !Il!lJI;에서 

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東西獨의 分!lIíJlJt況 빛 統}當R용의 

JlJt I兄을 척절하게 法的 論理로 결합시킨 ’용j얼i去4양경중틀의 ljill察力과 努力

이 뒷받침되었다는 정윷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‘ 

현재 쩌훌에서는 統 'f m 宣꺼i 당시 예가치 뭇했거나 !E-는 예상보 

다 심각한 統→後退효。! 나타나고 있다 i*ß~ 分野에서도 그려한 현상 

이 나타나고 있는데， 특히 ‘統 -條!(!j'에 의한 基*‘去改正 빛 1i!i.ui!l<:'훔 

(Verfassungsreform):iI O
’1 관한 請않가 가열되고 있다 이를 두고 쩌않에 

서 統 問쩔는 해결되었지만， 統→과 함째 憲i去問앨가 새롭게 대두하였 

다고 말하고 있다” 그러나 ’댐~에서의 흉ii<&훌論옳는 철저하게 기증 

의 훌法~序의 基짧위에서 훌法理論 및 政策面에서 정근하고 있으며， 

또 흩定法의 조화로운 뼈책에 중정을 두고 。1루어지고 있다 

야러한 獨速統〕過程에서의 용本法에 의거한 統.-方式과 統 후의 

:l!!:i1i&1홈請뚫에서 $훌半鳥統← 파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敎히1I과 示P양앓 

을 찾는 영은 훌義있는 엘이다， JIl훌의 훌i1<~~i兄과 F힘~t앓의 그것괴는 

많은 차이가 있지만， 해찮에서의 M:→을 전제한 흉않l~ 論議過程 및 內

容은 南~tl웅統-을 위한 法的 씬備面에서 중요한 윷iJ!!.냥을 제공해 주는 

것이다 

~) 이 샤꺼의 생시영잉 3 “’엌.o!ílMc 11(j~.~， 위한 따 Jlij j1>l UU i'1 때!í:'J"이다 이 ~H'j온 익!’사 
껴으로 츄어서 ‘lk ’‘*")‘( J':i !1ll: u…s、'， -rll ‘ L>:J"1 이 \'-L;l나 이 ’‘원으1 'i~ 1{ -:';- 1.λ" 

‘ \'，πrO~ ~l(UCh(，R d.'" n l?/) und der lW {f üh,-,. dl<' !ferstdlllng der r.lnhell ‘ 
De띠ν시ands ElnlgU{j~μιrtmg， Builetm , :'Ii r. 1씨(Bonn : Presse-und lnformatioDsamt 
der Bundesregierung, lD90) , SS. Hìi-11긴/:Dl l' \’I'l1rage ιur "EUl hC'11 Dl'utsc:hland5 。

a. O. , 88. 4:1-:'öfl 
3) 현재 ml<에서 간1생중인 흉i;t:ac iEY.t~의 f이00가 황영하여 :t!i1Wc 11 보다 ~W;~￥이 
라고 일걷는 것이 애얘이나 Dirk Heckman ’ Verfassungsreform zwìschen Stallt 
und Volk，~ [)eut.~chL' \'ero:altungsb!aU(f)\!A I), 1."). August HJ91. S. /-l4κ 

4) D‘eter Blumenωitz. ‘ Wie offen ist die Verfassungsfrage na.ch der H‘ rstellung der 
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? ’ , Alls POlllik li l!d ZeJ영eschlcht.ι Bei1age zur 
Wochen:zeitung Das Parliament , 2!). November 1991, S. -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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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!Ii~Mc 피t ~~죠f내lI!í • ,5.3 

本혐에서는 쩌않統 후의 흉ì$;i!II:좋論짧을 좋쫓용하되， 그에 앞서 西혜 

훌*1*上 *l[-의 方Ã을 두고 나타난 見隔를 살펴본다. 이는 統→후의 

~l*i!II:훌論爭에도 일부분 그대로 재현되고 있가 때운이다. 이어 ‘統→條

%’과 훌本m改正의 llIl係흘 알아보고 아울러 l!!: ì'1;i!II:훌論짧의 i용程과 뼈 

~統→을 위한 聯mi!\法載예所의 主횟 J'l1<J<융 →뽑한다 다음에 獨送í!

ì$;i!II:훌論힐홈의 내용을 기술하고， 끝으로 偶형에서의 총ì$;i!II:후問짧를 전 

망한 후， 이에 비추어 본 韓半용統→에의 示뺏點에 관하여 언급한다-

n ‘ 西?훌훌本法上 統-方式에 관한 輪짧 

주지하는 바와 강이 1990년 당시 東西쩌統 *進 상3앙은 東햄의 西獨

￦때에로의 q及1Uli 一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￥훌3￥g얘 빛 져종歐社會主 

뚫國家틀의 at옳 開放政策에 영향을 받은 東쩌住民들의 平和훌命은 東

쩌Jð(!훌의 iiìH찢를 가져 왔으며， 나아가 궁극적인 a훨￡훌統-을 가능케 하 

였다 야러한 統 ;JlIl몽에 있어서 統)方式에 대한 法的 뚫讀가 활발히 

행해졌지만， 결국 .&收統 〔이라는 現實狀)兄을 반영하역 흉iξJIJt況도 東

쩌의 西Z훨聯때에로의 編入이라는 상황으로 천개필 수밖에 없었다. 아우 

튼 統}方式고} 관련한 ì*的 끓뚫로서는 '&111統-과 관련한 國際i去的인 

問뼈. NATO條쩌과의 관제 등이 있었으며， 對內的 問짧 가운데에서는 

西뼈基本ilU:의 제23조에 의한 統 →方Ä과 제 146조어1 의한 統-方式에 

대한 운제에 짧짧가 집중되었다끼 

다응에 }업i철iIi→의 方죠과 관련하역 i1!j J훌훌*i去 제23조의 方Ä과 제 

146조의 方式， 그리고 제3의 方J'I:에 관한 論짧에 대해 간략하게 장펴본다 

1 第 23 候의 編入方it

基.>$:$ 제 23조에 의한 統→方式은 獨送의 다른 부분이 그 주민의 g 

己iJ<定(Se1bstbestimmung)에 따라 연방에 編入하여 그을의 !!ll*으로서 

의 基끽þ;i:ξ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- 西혜聯죄i훌法흉~*'I所는 쳐(ì!!î獨基本{옳 

!f(::J의 *'1決에서 基本法 제23조의 統 方式으로서의 機能을 인정한 바 있 

:i) Wolf~ang Binne, ‘ Verfa.sli'ungsrechtlichp belegungen zu eine ‘Beìtritt‘ der DDR 
nach ART. ~:{GG: .Ju. nstlsche Schu!ung(JuS). Juni l~’씨， S. 4.l(i 강조 

.5 4 ~ .~ 흥. -

다m 또한 基本法 iIIl定 。 1후 。l 조항에 따라 1957년 l월 l일 Saarland 

가 西’용聯취l에 編λ한 前例가 있다” 

基本法 제23조에 의한 .&收統 →方式올 주장한 사람들"은 1*&똥홈， 특 

히 보수적 안 흉!去쩔홉들과 基民흉， 基社;f;의 Jð(jfU용線을 따르는 홉， 西

쩌聯했政R양빼짧의 대부분으로 이틀의 없훨는 다음과 같다. 

첫째. llî~統 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. 東西獨住民의 統 念:願을 충 

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가장 合理的이며 現lífà성인 유일한 걸이라 

는 것이다 제146조에 의해 國民投훌로 新~ì'1;을 제정하고 新옳法에 의 

해 東西獨이 통합융."" 것은 國家統一形뺑에 대한 교섭과 새로운 全獨送

흉法의 內容에 관한 設앓으로 統←올 지연시킨다는 것이다” 즉， 이 方

式에 의하연 西獨基*r.효이 東뼈j뾰때에도 效力을 미치는 것이 되L 이 

는 곧 統-을 의미히는 것이 펀다. 동시에 홍}홉은 소멸하게 되고， 東獨

의 消減은 않的으로 分앓~í1J(Sezessionsbewegung)의 실패라고 영가항 

수 었다는 갯이다\11) 

둘째， 分斷 이후 40년동안 훌本法은 상당한 갱도로 표當性 

(Legitimität)파 ~ì去的 옴理↑i( Verfassungsrechtlicher Rationalität) 

을 획득하였다는 정을 들였다'" 따라서 新:l:1*$'J定의 휠요성은 배제되 

었다 

셋째， 이 方J'I:은 흉쩌에게 ’훨退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는 

‘흉法햇約’(Verfassungsvertrag)이라고 할 수 있는 ‘基本法에 의해 창설 

된 #iJf’에 編入하도록 일방적인 행사의 選擇樓윷 부여한 것이다. 이러 

6) BVerfGE 36, 1(21:15) , 
7) Saarland써의 西쩌‘~1Il용A에 판한 內장에 관에서는 「야i!; í:t:$ 히i~Mê1￥6κI!t J(i용 

lUIl‘ 1992). pp. 75-끼) 
,) 대표석인 인꽁'"는 Günter Ðürig‘ Wilhelm Grewe. Rupert 8ch이Z 응용 뜰 수 있 

다‘ 악성조 양성;!‘ 「녹인동영파 분단한국~(경냥대 극용짜제연구'.::î:. 1991). p. 01 
Klall8 Kink t> l ‘ Deutsch Rechtseinheit.cine Standortheslimmung,ø Neuc 

Jurúlls('}le Woche.αschrif，κμJß')， Heft fI{l99lJ, 88. 340-34 :3fVartrag anlä끼ich der 
Jahrellversarnmlung der deutsch-chmtschen juristischen \'ereinigung am !:I Nov 
1990 in postwn) 

9) Wolfgang Bìnne, 0 ,0 ,0., S. 447 
10) Ebendo , S. 447 
11) Rudolf Steinberg. ~Die Deutsche Einheit 19에). Verfassung und völkerrechtliche 

Vor811ssetzungen und Aspekt der Herstellung dcr deutschen Einheit 잉n 3, 

Oktober 1990，~ r.cjt "þ:}.ξil'‘''''좀B_J.1$ H 뼈(쩌JI:A: i%;1J!Pff~야， 19에)， p. 24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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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혐에서는 쩌않統 후의 흉ì$;i!II:좋論짧을 좋쫓용하되， 그에 앞서 西혜 

훌*1*上 *l[-의 方Ã을 두고 나타난 見隔를 살펴본다. 이는 統→후의 

~l*i!II:훌論爭에도 일부분 그대로 재현되고 있가 때운이다. 이어 ‘統→條

%’과 훌本m改正의 llIl係흘 알아보고 아울러 l!!: ì'1;i!II:훌論짧의 i용程과 뼈 

~統→을 위한 聯mi!\法載예所의 主횟 J'l1<J<융 →뽑한다 다음에 獨送í!

ì$;i!II:훌論힐홈의 내용을 기술하고， 끝으로 偶형에서의 총ì$;i!II:후問짧를 전 

망한 후， 이에 비추어 본 韓半용統→에의 示뺏點에 관하여 언급한다-

n ‘ 西?훌훌本法上 統-方式에 관한 輪짧 

주지하는 바와 강이 1990년 당시 東西쩌統 *進 상3앙은 東햄의 西獨

￦때에로의 q及1Uli 一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￥훌3￥g얘 빛 져종歐社會主 

뚫國家틀의 at옳 開放政策에 영향을 받은 東쩌住民들의 平和훌命은 東

쩌Jð(!훌의 iiìH찢를 가져 왔으며， 나아가 궁극적인 a훨￡훌統-을 가능케 하 

였다 야러한 統 ;JlIl몽에 있어서 統)方式에 대한 法的 뚫讀가 활발히 

행해졌지만， 결국 .&收統 〔이라는 現實狀)兄을 반영하역 흉iξJIJt況도 東

쩌의 西Z훨聯때에로의 編入이라는 상황으로 천개필 수밖에 없었다. 아우 

튼 統}方式고} 관련한 ì*的 끓뚫로서는 '&111統-과 관련한 國際i去的인 

問뼈. NATO條쩌과의 관제 등이 있었으며， 對內的 問짧 가운데에서는 

西뼈基本ilU:의 제23조에 의한 統 →方Ä과 제 146조어1 의한 統-方式에 

대한 운제에 짧짧가 집중되었다끼 

다응에 }업i철iIi→의 方죠과 관련하역 i1!j J훌훌*i去 제23조의 方Ä과 제 

146조의 方式， 그리고 제3의 方J'I:에 관한 論짧에 대해 간략하게 장펴본다 

1 第 23 候의 編入方it

基.>$:$ 제 23조에 의한 統→方式은 獨送의 다른 부분이 그 주민의 g 

己iJ<定(Se1bstbestimmung)에 따라 연방에 編入하여 그을의 !!ll*으로서 

의 基끽þ;i:ξ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- 西혜聯죄i훌法흉~*'I所는 쳐(ì!!î獨基本{옳 

!f(::J의 *'1決에서 基本法 제23조의 統 方式으로서의 機能을 인정한 바 있 

:i) Wolf~ang Binne, ‘ Verfa.sli'ungsrechtlichp belegungen zu eine ‘Beìtritt‘ der DDR 
nach ART. ~:{GG: .Ju. nstlsche Schu!ung(JuS). Juni l~’씨， S. 4.l(i 강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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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m 또한 基本法 iIIl定 。 1후 。l 조항에 따라 1957년 l월 l일 Saarland 

가 西’용聯취l에 編λ한 前例가 있다” 

基本法 제23조에 의한 .&收統 →方式올 주장한 사람들"은 1*&똥홈， 특 

히 보수적 안 흉!去쩔홉들과 基民흉， 基社;f;의 Jð(jfU용線을 따르는 홉， 西

쩌聯했政R양빼짧의 대부분으로 이틀의 없훨는 다음과 같다. 

첫째. llî~統 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. 東西獨住民의 統 念:願을 충 

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가장 合理的이며 現lífà성인 유일한 걸이라 

는 것이다 제146조에 의해 國民投훌로 新~ì'1;을 제정하고 新옳法에 의 

해 東西獨이 통합융."" 것은 國家統一形뺑에 대한 교섭과 새로운 全獨送

흉法의 內容에 관한 設앓으로 統←올 지연시킨다는 것이다” 즉， 이 方

式에 의하연 西獨基*r.효이 東뼈j뾰때에도 效力을 미치는 것이 되L 이 

는 곧 統-을 의미히는 것이 펀다. 동시에 홍}홉은 소멸하게 되고， 東獨

의 消減은 않的으로 分앓~í1J(Sezessionsbewegung)의 실패라고 영가항 

수 었다는 갯이다\11) 

둘째， 分斷 이후 40년동안 훌本法은 상당한 갱도로 표當性 

(Legitimität)파 ~ì去的 옴理↑i( Verfassungsrechtlicher Rationalität) 

을 획득하였다는 정을 들였다'" 따라서 新:l:1*$'J定의 휠요성은 배제되 

었다 

셋째， 이 方J'I:은 흉쩌에게 ’훨退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는 

‘흉法햇約’(Verfassungsvertrag)이라고 할 수 있는 ‘基本法에 의해 창설 

된 #iJf’에 編入하도록 일방적인 행사의 選擇樓윷 부여한 것이다. 이러 

6) BVerfGE 36, 1(21:15) , 
7) Saarland써의 西쩌‘~1Il용A에 판한 內장에 관에서는 「야i!; í:t:$ 히i~Mê1￥6κI!t J(i용 

lUIl‘ 1992). pp. 75-끼) 
,) 대표석인 인꽁'"는 Günter Ðürig‘ Wilhelm Grewe. Rupert 8ch이Z 응용 뜰 수 있 

다‘ 악성조 양성;!‘ 「녹인동영파 분단한국~(경냥대 극용짜제연구'.::î:. 1991). p. 01 
Klall8 Kink t> l ‘ Deutsch Rechtseinheit.cine Standortheslimmung,ø Neuc 

Jurúlls('}le Woche.αschrif，κμJß')， Heft fI{l99lJ, 88. 340-34 :3fVartrag anlä끼ich der 
Jahrellversarnmlung der deutsch-chmtschen juristischen \'ereinigung am !:I Nov 
1990 in postwn) 

9) Wolfgang Bìnne, 0 ,0 ,0., S. 447 
10) Ebendo , S. 447 
11) Rudolf Steinberg. ~Die Deutsche Einheit 19에). Verfassung und völkerrechtliche 

Vor811ssetzungen und Aspekt der Herstellung dcr deutschen Einheit 잉n 3, 

Oktober 1990，~ r.cjt "þ:}.ξil'‘''''좀B_J.1$ H 뼈(쩌JI:A: i%;1J!Pff~야， 19에)， p. 244 



• 1iH셜統 과 l\iJi~역i!! 55 

한 編A은 西쩌의 同뚫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， 西쩌國民의 댐民投累도 

필요로 하지 않는다. 이는 곧 基本法이 國家的으로 統-된 ’월흉흉*01 

핑으로써 경흥**의 ìIt.法!Jç序의 同-性을 유시하고 아윷려 東쩌의 國~

i去上의 編λ훌件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'" 또한 東쩍이 西獨에 編入되 

는 것과 동시에 東쩍이 유럽共同짧에 統合하게 됨ξ로써 統}前 東’혐의 

유럽共1司랩ÐDλ問題흘 자동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:11 

넷째， 兩%휩용會가 Mt-을 위한 흑별한 ìJ<:1lI 빛 홉짧을 시행할 필요없 

이 간단한 節次에 의하여 南뼈아 統合됩~로써 外交J1J<策上 많은 *'J앓을 

가져오+ 쩌送의 외교척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야다… 

그러냐 이러한 第23뼈에 의한 統응方式은 그 ID!界없이 지척되기도 하 

였다 첫째로 西獨基本i去 제20조 빛 제28조에 명시한 훌法原RrJ(聯켜i댁 

家的 경hξ， 共和的 • 民主的 • 社슐的 法治國家 原띠)에 월束되어야 하으 

로 束뼈의 國家짧制가 西잭의 ft$rJ를 뭇容하지 않는 한 不可能하다는 

것이다 1.;1 울째로 東뼈의 西쩌이}로의 뼈入은 전적으로 方的인 統合方

'i'( ol 라는 비판이다 즉， 東獨에게도 統}로 인하여 設하여철 새로이 形

成되는 國家形態의 I14lã에 대하여 단순한 짧願홈로서가 아니라 同等한 

윷~者로서의 쫓求가 있다는 것아다 l~) 

이에 대하여 이러한 限界쓴 1990년 3월 18일 西쩌 聯$에로의 *용A方 

'i'(을 지지한 東獨의 自由뼈앓의 결과 혐決되었다- 그리고 제23조에 의 

한 方式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東뼈의 급속한 행i훌로 인하여 東獨은 ~ 

法的으로 同흉하게 *與하지 않았~며， 따라서 새로운 全ftj톨進훌法을 

共同프로 fFJI<하기 위한 여유을 갖지 옷했다고 주장하였다.… 

2. 홉 146 族의 新*jU매Æ:方웅t 

基本ì.li 제 146'ε에 의하여 新훌法을 制定하고 그 新흉法에 의거하여 

12) lngo von Münch, MDeutschla.nd벼 gestern-heute-morgen-verfassungsrechtliche 
und völkerrechtliche Probleme der Deutschen Teilung und Vereinigung‘ .. NJW 
(1991), S. 865 ν Dieter Blumenwih, a.a.O. , S. I:ì 

1.1) 악성i 양성청， iîîj뼈용 p, ö} 
14) 上뼈종‘ 강옹 연 
15) Wolfgang Binne, a.a.O., S, 447 金향i*:， r얘ftm$ä~J( f4훗"‘ 1980), p. 8 
16) 악성조 양성갱， 야%용， p. 61 
17) R. Steinberg, 때빼文‘ p. 244 

.5 6 { 張 n꺼 흥 

統)을 이흘 것올 주장했던 자을'"'은 非f용守系 쩔者을로서 政i응的으로 

는 g民흉， 社民훌 등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‘ 그들은 。1 方Âol 가장 

合理的이고 合~ß낀이라고 하며 그 따據로 다음을 플었다 

첫째， 圖民主앨固家에서 國民9J 意뿐.에 따르기 와해셔는 東西쩌댐民 

틀이 함께 창여하는 이른바 ‘制훌會짧‘흘 구생하여 新~ì去올 마련하고 

。}에 의해 統 을 이훈 후 西獨基木法과 東獨훌法을 폐지해야 한다고 

하였다 더욱이 홍햄에는 統→로 인하여 꿇하여칭 새로운 國家形態의 

홈造에 판하여 단순한 請願홈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흉與홈로서의 요구 

가 있으며， 無血市民훌命에 의하여 統←→을 쟁취한 東j훌民의 자존생을 

강안해야 한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일방적인 西獨聯혜에의 編入올 東}용에 

강요항 수 없다는 것이다-

둘째， 西쩌基本I去 제23조는 부분척인 編入을 위한 것이고， 獨흉統 의 

방법으로는 오직 제 146s.의 新í!!ì*해rJ定에 의하도록 하였고， 이흘 예상 

하여 基*1'용이 기초되였다쓴 것이다. 

셋째， 지금까지 성공척인 民王主義으1 실척을 公뼈討論에 의해서 더욱 

확링시키자는 것이다， 全國民의 公뿜1 ，1論없이 제23조에 의한 사실상의 

東獨合혐은 民王主義原HrJ에 위배펀다는 것이다 

넷째， 兩쩌國民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J1J< ì~ 융융 $rJ에 관하여 결정용F는 

것은 基** 前文의 !훌本精神이며‘ 제 2:3조에 의한 方式은 jl!l월을 마 '1 

植民地化하는 저과 같다모 하였다‘… 

3 第 3 의 方式

西獨基本!.t 제 23조와 져11146조에 의한 統 --ïi ';Á.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

兩홈를 결함하는 x써의 方p:;이 제기되였다‘ 그것은 !東뼈이 우선 훌本품 

에 編入하고 차후 I!t --j힐않으1 ffi현ii、을 W끼찍한다는 것이다“ 이는 당시 

18) 대요척 A예로서 Jürgen HarbE-rmas , F.rnsl Tugend h.at , Mi.chael Theunissen‘ 
Wilhelm Hennis, Osk .ar ;:.Jegt, ‘Jür~en St>ifert 응옴 등 수 잉다 약성조 양성영‘ 찌 
뼈홉" pp. Hl-“ 

19) I 뼈흥. p , H2 
20) Dieter B!umenwitι a.u.o .. 88. H~7: Peter Häber!e, 끼 erfass“ngspolitik für die 

Freiheit und Einheît .Deutschlands-Ein ‘ issenschaftlicher Diskussionbeitra~ in 
Vormärz H)9{)_, H ,}urrslenlel/ungl./Z'. Hcft 8 I:?O. A.pril \'NOL S5. ~5 1\-36(1 

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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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編A은 西쩌의 同뚫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， 西쩌國民의 댐民投累도 

필요로 하지 않는다. 이는 곧 基本法이 國家的으로 統-된 ’월흉흉*01 

핑으로써 경흥**의 ìIt.法!Jç序의 同-性을 유시하고 아윷려 東쩌의 國~

i去上의 編λ훌件도 충족시켰다는 것이다'" 또한 東쩍이 西獨에 編入되 

는 것과 동시에 東쩍이 유럽共同짧에 統合하게 됨ξ로써 統}前 東’혐의 

유럽共1司랩ÐDλ問題흘 자동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:11 

넷째， 兩%휩용會가 Mt-을 위한 흑별한 ìJ<:1lI 빛 홉짧을 시행할 필요없 

이 간단한 節次에 의하여 南뼈아 統合됩~로써 外交J1J<策上 많은 *'J앓을 

가져오+ 쩌送의 외교척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야다… 

그러냐 이러한 第23뼈에 의한 統응方式은 그 ID!界없이 지척되기도 하 

였다 첫째로 西獨基本i去 제20조 빛 제28조에 명시한 훌法原RrJ(聯켜i댁 

家的 경hξ， 共和的 • 民主的 • 社슐的 法治國家 原띠)에 월束되어야 하으 

로 束뼈의 國家짧制가 西잭의 ft$rJ를 뭇容하지 않는 한 不可能하다는 

것이다 1.;1 울째로 東뼈의 西쩌이}로의 뼈入은 전적으로 方的인 統合方

'i'( ol 라는 비판이다 즉， 東獨에게도 統}로 인하여 設하여철 새로이 形

成되는 國家形態의 I14lã에 대하여 단순한 짧願홈로서가 아니라 同等한 

윷~者로서의 쫓求가 있다는 것아다 l~) 

이에 대하여 이러한 限界쓴 1990년 3월 18일 西쩌 聯$에로의 *용A方 

'i'(을 지지한 東獨의 自由뼈앓의 결과 혐決되었다- 그리고 제23조에 의 

한 方式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東뼈의 급속한 행i훌로 인하여 東獨은 ~ 

法的으로 同흉하게 *與하지 않았~며， 따라서 새로운 全ftj톨進훌法을 

共同프로 fFJI<하기 위한 여유을 갖지 옷했다고 주장하였다.… 

2. 홉 146 族의 新*jU매Æ:方웅t 

基本ì.li 제 146'ε에 의하여 新훌法을 制定하고 그 新흉法에 의거하여 

12) lngo von Münch, MDeutschla.nd벼 gestern-heute-morgen-verfassungsrechtliche 
und völkerrechtliche Probleme der Deutschen Teilung und Vereinigung‘ .. NJW 
(1991), S. 865 ν Dieter Blumenwih, a.a.O. , S. I:ì 

1.1) 악성i 양성청， iîîj뼈용 p, ö} 
14) 上뼈종‘ 강옹 연 
15) Wolfgang Binne, a.a.O., S, 447 金향i*:， r얘ftm$ä~J( f4훗"‘ 1980), p. 8 
16) 악성조 양성갱， 야%용， p. 61 
17) R. Steinberg, 때빼文‘ p. 244 

.5 6 { 張 n꺼 흥 

統)을 이흘 것올 주장했던 자을'"'은 非f용守系 쩔者을로서 政i응的으로 

는 g民흉， 社民훌 등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‘ 그들은 。1 方Âol 가장 

合理的이고 合~ß낀이라고 하며 그 따據로 다음을 플었다 

첫째， 圖民主앨固家에서 國民9J 意뿐.에 따르기 와해셔는 東西쩌댐民 

틀이 함께 창여하는 이른바 ‘制훌會짧‘흘 구생하여 新~ì去올 마련하고 

。}에 의해 統 을 이훈 후 西獨基木法과 東獨훌法을 폐지해야 한다고 

하였다 더욱이 홍햄에는 統→로 인하여 꿇하여칭 새로운 國家形態의 

홈造에 판하여 단순한 請願홈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흉與홈로서의 요구 

가 있으며， 無血市民훌命에 의하여 統←→을 쟁취한 東j훌民의 자존생을 

강안해야 한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일방적인 西獨聯혜에의 編入올 東}용에 

강요항 수 없다는 것이다-

둘째， 西쩌基本I去 제23조는 부분척인 編入을 위한 것이고， 獨흉統 의 

방법으로는 오직 제 146s.의 新í!!ì*해rJ定에 의하도록 하였고， 이흘 예상 

하여 基*1'용이 기초되였다쓴 것이다. 

셋째， 지금까지 성공척인 民王主義으1 실척을 公뼈討論에 의해서 더욱 

확링시키자는 것이다， 全國民의 公뿜1 ，1論없이 제23조에 의한 사실상의 

東獨合혐은 民王主義原HrJ에 위배펀다는 것이다 

넷째， 兩쩌國民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J1J< ì~ 융융 $rJ에 관하여 결정용F는 

것은 基** 前文의 !훌本精神이며‘ 제 2:3조에 의한 方式은 jl!l월을 마 '1 

植民地化하는 저과 같다모 하였다‘… 

3 第 3 의 方式

西獨基本!.t 제 23조와 져11146조에 의한 統 --ïi ';Á.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

兩홈를 결함하는 x써의 方p:;이 제기되였다‘ 그것은 !東뼈이 우선 훌本품 

에 編入하고 차후 I!t --j힐않으1 ffi현ii、을 W끼찍한다는 것이다“ 이는 당시 

18) 대요척 A예로서 Jürgen HarbE-rmas , F.rnsl Tugend h.at , Mi.chael Theunissen‘ 
Wilhelm Hennis, Osk .ar ;:.Jegt, ‘Jür~en St>ifert 응옴 등 수 잉다 약성조 양성영‘ 찌 
뼈홉" pp. Hl-“ 

19) I 뼈흥. p , H2 
20) Dieter B!umenwitι a.u.o .. 88. H~7: Peter Häber!e, 끼 erfass“ngspolitik für die 

Freiheit und Einheît .Deutschlands-Ein ‘ issenschaftlicher Diskussionbeitra~ in 
Vormärz H)9{)_, H ,}urrslenlel/ungl./Z'. Hcft 8 I:?O. A.pril \'NOL S5. ~5 1\-36(1 

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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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WtJ/Jl:統→5융。1 우세한 상황에서 제 146조에 의한 新흉i효m'l定。1 쩌흘性을 

결여한 것。1라는 전제에서 출양한 것으로서 基本法 제23조와 제 146조을 

相互補完關係로 보는 엽장에 선 것이다. 당시 統一方Ä으로서 基本i1i.

제 146조에 의한 國民投훨흩施와 fU!ì줌뼈숲을 주장하기 보다 훌本法 제 

23조와 제 146조에 의한 統→方式을 相互補完關係록 보는 쟁者을。1 대부 

분이였다 ~lJ 

한연 東獨에서는 1990년 3휠 18일의 自 由짧앓에서 各政훌의 選짧公約 

융 통해 lØt隔方:;t에 관한 論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。1 앓짧의 당초 

성격은 獨흉統 의 ‘可종’에 대한 東쩨國民의 성판으흐 강조되었으나， 

總~iõ:페의 I'!爾에서 J!>:쩌딩이Iξ으1 앙도적인 다수가 統- 을 지향하고 統

옹 기갱사설화항으로싸n ’$g엎統〕을 풀려싼 응용앓은 1iIê~의 可종가 

아니라 統 →의 ·方法과 8성』’에 칩약되었다 :?:ll 

東쩌基民혹(CDUl이 주도하고 해홉社융뼈짧(DSU) ， 民主改훌양(DA) 

등이 소속된 ‘쩍앨聯읍’(Al1i anz Für Deutschland)과 ‘g 田民主主훌훌同 

盟’(Bund Freiheiter Demokraten) 등 東쩌의 右훌民主陣흘에서는 제23 

초에 의한 P&收統合 ‘ 早，Jl統→方Ä옹 주장하였2， 東獨채ill':*(SPD) ， 홍 

獨民i>l:흥(PDS 社용主홍종1iIê~훌 (SED)의 후신)， 진보적 民主헛力聯合 

언 ‘同盟 90'(Bündnis 90) , 東뼈綠色흉(Grüne) 등 左훌民主陣훌과 在野

民主햇力은 제146조에 의한 漸進的이며 對等한 統-方Ä을 주장하였다 2~) 

*gS똥M果는 東쩌國民의 다수가 제 23조에 의한 吸收統合 早JtIlIiIê一方

A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냥으로써 J10톨。l 西獨에 P&J/JI: 合혐되는 i1i. 

的 節次로서 ‘댐家條約’과 ‘統}條꺼’을 채택하여 야에 의거한 統]의 수 

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게 되었다 

20 3t- 1l. ‘!히~Mt←11M웅에서의 ~1t.J ~~ii.". r司ì!;서ß:_j. 1992년 10월호. pp. 8-9, 
22) 1990년 2영 3일 실시한 라이요쩌히(Leibzig) 앓쏠행효'*"所의 쩌흥에 의하연， ’l쩌 
웹Iξ온 j톨i!Mt 에 대하여 MI& 84%, 反원 16%호 압도적인 다수가 1Ii-올 ~1iIi한 
것으로 나다났다 한켠 1990년 2영 9영 성시한 쩍쩌의 앙앤스바하(AlIensbach) .. 껍 
없쯤에 의하연.1Ii-에 대하여 ðllii잉fξ의 69%가 R成， ll%가 反f!항으로써， 西쩌A 
은 '"쩌A보다 훨씬 낮은 'Il"'"옹 보여주었다 악성죠 양성갱， 체쩌용. p. 43 

23) A 1?:몇 c옥영， 용단에서 홍영까지 j(ìIJII. 1990, p. 237 
24) ￥*1:ε 제~1조 또는 쩨 146조에 의한 1Ii-1iÄ에 대해 상써한 것은 Hubert Wei5 

“ Ver(assungs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J' Herstellung der 
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，~ ArchlV des öflentlichefl Rechts(AöR) , Bd. 11β 

Heft 1 (März 1991) , SS. 2-7 

,718 →꿇 l써 경율( 

m ‘統-條約’과 훌本5'1i改正 

L ‘햄훌1lliil"l’과 'iJt-條約’으I jijl~ 

西뼈基4g:￡ 제:23조에 의한 짧→方효에 의거한 統←→을 추진하기 위해 

먼저 東맴쩌응 ‘國家條約’융 체결하여 貨뺑 · 經협 社會統合을 。l룩하였 

고‘ 나아가 ‘統 i홍杓’올 제결하여 J'!< i읍 i去律힘l度 등 전반적언 國家liIê

)을 완수하였다. 이 ‘統→(111M3’은 東西獨의 法的 統合을 본격화시키는 

계기흉 마련하여 兩쩌問 i1<的 뎌l化의 출발정이 되었다 

1990년 lC윌 3일 짧效펀 ‘統→h흥원’은 1iIê~後에도 聯혜法에 상당하는 

法律로서의 效力을 가지며，1Ffé뼈으로 인한 法的 'if' I좁을 1iIê~하거나 또 

는 調흉하는데 있어 없節的 指#01 되어 왔다낀1 ‘統-條杓’에는 셰개의 

附屬文훌가 포함되어 있는데， 附Il!홉 I 은 ‘統←→條約’ 제8조와 제 11조와 

관련된 “聯~ì죠의 과도적 i앨用홈張에 관한 *'別規定"01고， 附홈홍n는 

‘統〕條約’ 제9조에 관련된 “東쩌의 계속 遺用되는 法律에 관한 햄別規 

Æ:"이며， 附.ï!홈m은 ‘末!~i4t의 財훌樓問짧#決에 판한 정<l!!i !염 F힘J'!<R양 

의 合떼를言文”이다，씨 

。l ‘統 {흉約’이 짧效되는 순간부터 뼈送民主共tOI않(東獨)이라는 이릅 

의 國家는 소멸되었다 lÞ:i!!l獨의 統〔은 ‘統 -(111約’ 제 1장에서 규정한 

대로 ‘東뼈의 잭않聯%共tD~행에로의 쩌入’을 의이하는 것이었다 모든 

編ÀjM용은 이 條約에 따라 진행되였다‘ 이 1용約에 있어서 주옥할 사 

항은 이전에 西쩌基本法 및 西 lilllll쥐1 1\‘"，iI(~끼tl Pii을 우1 시한 西獨않F순의 

r'l決文 둥에 자주 등장하였던 ‘:fJj$fé. ,'( Wiedervereînigung)이라는 용어 

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이다 ~;l 

‘統←→條約’의 대부분의 內흥은 東}염의 編入에 따른 f般的인 ì*￥*序

25) κ →"'~， 킹45~ 2Jfi 
26) *1c ’IU연의 뼈lI!x흥 !U은 α， t ’'erlrUj:t' ::ur Elflhl'il D"ut.~chlands， a.a.O. , 88. 

81-569. 특히 *에R뼈의 I~깜써양에 한한 인혁을 성한 附뼈용 ) - n 에 대한 tat. 
if.J ;íQH}j 은 「’~illli- -llIJ f{α iiW~( n ) J (ìt;씨lIt.1잇J2) ， pp. :m 잉 

2ï) Erik Suy, ‘ The llnìfication of the t‘’ Germun Stat('j;: Som(! International 
Log에 A8peds, ~ Symp 잉 um {)fl the Comparat!t. f_' Ana.l.\'~is o{ Germfln R('llnlflcaJwn al1 d 
tM Koreall Ca.~e(lnternational ('ultuH' Sαiet~. of Korea, l!써ll. p. 4 

」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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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WtJ/Jl:統→5융。1 우세한 상황에서 제 146조에 의한 新흉i효m'l定。1 쩌흘性을 

결여한 것。1라는 전제에서 출양한 것으로서 基本法 제23조와 제 146조을 

相互補完關係로 보는 엽장에 선 것이다. 당시 統一方Ä으로서 基本i1i.

제 146조에 의한 國民投훨흩施와 fU!ì줌뼈숲을 주장하기 보다 훌本法 제 

23조와 제 146조에 의한 統→方式을 相互補完關係록 보는 쟁者을。1 대부 

분이였다 ~lJ 

한연 東獨에서는 1990년 3휠 18일의 自 由짧앓에서 各政훌의 選짧公約 

융 통해 lØt隔方:;t에 관한 論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。1 앓짧의 당초 

성격은 獨흉統 의 ‘可종’에 대한 東쩨國民의 성판으흐 강조되었으나， 

總~iõ:페의 I'!爾에서 J!>:쩌딩이Iξ으1 앙도적인 다수가 統- 을 지향하고 統

옹 기갱사설화항으로싸n ’$g엎統〕을 풀려싼 응용앓은 1iIê~의 可종가 

아니라 統 →의 ·方法과 8성』’에 칩약되었다 :?:ll 

東쩌基民혹(CDUl이 주도하고 해홉社융뼈짧(DSU) ， 民主改훌양(DA) 

등이 소속된 ‘쩍앨聯읍’(Al1i anz Für Deutschland)과 ‘g 田民主主훌훌同 

盟’(Bund Freiheiter Demokraten) 등 東쩌의 右훌民主陣흘에서는 제23 

초에 의한 P&收統合 ‘ 早，Jl統→方Ä옹 주장하였2， 東獨채ill':*(SPD) ， 홍 

獨民i>l:흥(PDS 社용主홍종1iIê~훌 (SED)의 후신)， 진보적 民主헛力聯合 

언 ‘同盟 90'(Bündnis 90) , 東뼈綠色흉(Grüne) 등 左훌民主陣훌과 在野

民主햇力은 제146조에 의한 漸進的이며 對等한 統-方Ä을 주장하였다 2~) 

*gS똥M果는 東쩌國民의 다수가 제 23조에 의한 吸收統合 早JtIlIiIê一方

A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냥으로써 J10톨。l 西獨에 P&J/JI: 合혐되는 i1i. 

的 節次로서 ‘댐家條約’과 ‘統}條꺼’을 채택하여 야에 의거한 統]의 수 

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게 되었다 

20 3t- 1l. ‘!히~Mt←11M웅에서의 ~1t.J ~~ii.". r司ì!;서ß:_j. 1992년 10월호. pp. 8-9, 
22) 1990년 2영 3일 실시한 라이요쩌히(Leibzig) 앓쏠행효'*"所의 쩌흥에 의하연， ’l쩌 
웹Iξ온 j톨i!Mt 에 대하여 MI& 84%, 反원 16%호 압도적인 다수가 1Ii-올 ~1iIi한 
것으로 나다났다 한켠 1990년 2영 9영 성시한 쩍쩌의 앙앤스바하(AlIensbach) .. 껍 
없쯤에 의하연.1Ii-에 대하여 ðllii잉fξ의 69%가 R成， ll%가 反f!항으로써， 西쩌A 
은 '"쩌A보다 훨씬 낮은 'Il"'"옹 보여주었다 악성죠 양성갱， 체쩌용. p. 43 

23) A 1?:몇 c옥영， 용단에서 홍영까지 j(ìIJII. 1990, p. 237 
24) ￥*1:ε 제~1조 또는 쩨 146조에 의한 1Ii-1iÄ에 대해 상써한 것은 Hubert Wei5 

“ Ver(assungsrechtliche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J' Herstellung der 
staatlichen Einheit Deutschlands，~ ArchlV des öflentlichefl Rechts(AöR) , Bd. 11β 

Heft 1 (März 1991) , SS. 2-7 

,718 →꿇 l써 경율( 

m ‘統-條約’과 훌本5'1i改正 

L ‘햄훌1lliil"l’과 'iJt-條約’으I jijl~ 

西뼈基4g:￡ 제:23조에 의한 짧→方효에 의거한 統←→을 추진하기 위해 

먼저 東맴쩌응 ‘國家條約’융 체결하여 貨뺑 · 經협 社會統合을 。l룩하였 

고‘ 나아가 ‘統 i홍杓’올 제결하여 J'!< i읍 i去律힘l度 등 전반적언 國家liIê

)을 완수하였다. 이 ‘統→(111M3’은 東西獨의 法的 統合을 본격화시키는 

계기흉 마련하여 兩쩌問 i1<的 뎌l化의 출발정이 되었다 

1990년 lC윌 3일 짧效펀 ‘統→h흥원’은 1iIê~後에도 聯혜法에 상당하는 

法律로서의 效力을 가지며，1Ffé뼈으로 인한 法的 'if' I좁을 1iIê~하거나 또 

는 調흉하는데 있어 없節的 指#01 되어 왔다낀1 ‘統-條杓’에는 셰개의 

附屬文훌가 포함되어 있는데， 附Il!홉 I 은 ‘統←→條約’ 제8조와 제 11조와 

관련된 “聯~ì죠의 과도적 i앨用홈張에 관한 *'別規定"01고， 附홈홍n는 

‘統〕條約’ 제9조에 관련된 “東쩌의 계속 遺用되는 法律에 관한 햄別規 

Æ:"이며， 附.ï!홈m은 ‘末!~i4t의 財훌樓問짧#決에 판한 정<l!!i !염 F힘J'!<R양 

의 合떼를言文”이다，씨 

。l ‘統 {흉約’이 짧效되는 순간부터 뼈送民主共tOI않(東獨)이라는 이릅 

의 國家는 소멸되었다 lÞ:i!!l獨의 統〔은 ‘統 -(111約’ 제 1장에서 규정한 

대로 ‘東뼈의 잭않聯%共tD~행에로의 쩌入’을 의이하는 것이었다 모든 

編ÀjM용은 이 條約에 따라 진행되였다‘ 이 1용約에 있어서 주옥할 사 

항은 이전에 西쩌基本法 및 西 lilllll쥐1 1\‘"，iI(~끼tl Pii을 우1 시한 西獨않F순의 

r'l決文 둥에 자주 등장하였던 ‘:fJj$fé. ,'( Wiedervereînigung)이라는 용어 

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이다 ~;l 

‘統←→條約’의 대부분의 內흥은 東}염의 編入에 따른 f般的인 ì*￥*序

25) κ →"'~， 킹45~ 2Jfi 
26) *1c ’IU연의 뼈lI!x흥 !U은 α， t ’'erlrUj:t' ::ur Elflhl'il D"ut.~chlands， a.a.O. , 88. 

81-569. 특히 *에R뼈의 I~깜써양에 한한 인혁을 성한 附뼈용 ) - n 에 대한 tat. 
if.J ;íQH}j 은 「’~illli- -llIJ f{α iiW~( n ) J (ìt;씨lIt.1잇J2) ， pp. :m 잉 

2ï) Erik Suy, ‘ The llnìfication of the t‘’ Germun Stat('j;: Som(! International 
Log에 A8peds, ~ Symp 잉 um {)fl the Comparat!t. f_' Ana.l.\'~is o{ Germfln R('llnlflcaJwn al1 d 
tM Koreall Ca.~e(lnternational ('ultuH' Sαiet~. of Korea, l!써ll. p. 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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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憲法'l'lilí'흘 포항)의 統 -파 킹엄Ji!에 관한 것이다- 여기서는 이 條約의 

빼I용的 內容을 설펴본다， 

‘維→條約’은 前文의 ‘自由로운 딩己決定으로 統-숲成의 決意와 냥治 

國家的 · 民主的 ‘ 社會的 g양'IIl國家에서 상고자 하는 念願”파 ‘獨홉統) 

。1 信짧와 共存으로 다른 유렁'1'和흉Ií'의 구축에 일조한다는 意志n에서 

특히 유럽國家의 領 t와 主樓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이룡 바 

탕으로 東西쩌은 ‘統-f'훌쩍’에 合흉하였다고 선언하였다. 

第l흉은 編A의 效力에 관한 조항으로서 基本法 제23조에 의한 編入

을 규정하고(제 1조) , 빼退의 首都릎 베올린ξ로 쟁하였다(제2조) 第2흥 

은 경훌本iξ에 관한 iξ항으로서 基本않의 §종었(제3조)， 改正問햄(제4조)， 

將來의 흉法問題(제5조) 응을 정하고1 第3章은 法令의 調옆h흥項으로 Jm 

<Jl ì.去의 過”흉'.JIá낀 ii!i. ffl (저'18조)‘ 東3월法令의 IIU훌適用(제9조)， 유럽共l司體 

(EC)法의 ii!i.用(제 10조) 등을 규정하였다. 

第4훌에서는 댐際法上 {않찌 및 合릎홍I홉을 두어 東西댐의 國際法上

條約들의 效力과 過用에 대하여 合意하고， 第5훌에서는 東西쩌間의 共

同行政과 tξ律執行에 판하여 公共械關의 存째(제 13조)， 州政府의 共同

機關(제 14조)， 州政府의 行政의 짧及的 i얻用(제15.:c， 제 16조)， 政治A의 

復않(저，]]7조)， 그리교 司法審判쨌力의 1#*홉(제 18조) 둥의 규정을 두었 

다. 

第6훌에서는 公共財훌파 負f용짧定 ó 로 行政財흉과 國家財政財훌(제21 

조， 제223ξ)의 앓理問짧， 負뼈(제23조， 제 24조)， 信託財훌(제25조)， 홍獨 

의 1#別財훌(제26조， 제27조)의 ~理， 그리고 *영엠的 캉~，φf훌훌(제28조) 

및 對外짧j쭉ßÐ{，j;(제 29조)의 11M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第7

훌(제30조， 제34조)에서는 勞動 • 社용保障 • 家族 , 혐女 • 保健 및 ￡융境 

f용품에 관한 세부적 규정융 루고， 第8훌(제35조， 제39조)에서는 文化 · 

敎함 - 科쩔 및 體育部分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라고 第9홍(제40s.. 제 

45조)에서는 ，，"u총 빛 훌훌終決定規定을 두어 ‘統-f~約’의 效力R훈뼈와 뺑 

앓 둥에 관하여 규쟁하였다 

2 編入과 관련한 훌本法의 改正

1990년 10월 3일 ‘統 條約’의 짧效와 함께 束쩌이란 國家가 소멸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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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물론 東뼈의 ~i* '3'.'잔 셨h을 상실하게 되었￡나， jJ!j j협의 基*i*

이 全面的으로 그대로 東쩌에 據大i힘用되게 된 것은 아니다. 비혹 東}윌 

。l 西챔에 編λ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에 東獨의 社會圭義짧mu가 西獨의 

훌*i:ξ이 쩡하는 自EIl民主主훌짧m'J호 조정되지 뭇하기 때운에， 統 -에 

따른 훌本法의 직챔개정파 아올려 일정기간 東쩌住民의 生l폼ßÐfRi흥 규 

율했던 東獨의 →용ß i*#<序흘 유지시킬 수 있는 훌法的 fJl據릉 마련할 

핑요가 있었다 ‘統→條約’은 제4또에서 경R쩌의 聯'IIl編入에 따른 基*ì*

의 i!I<正部分을 열거하고， 제5조에서 向後 흉*ì，농의 →部 혹은 全部에 

대한 i!I<正 또는 補숲융 llIJ쏟하였다-

‘統 f~約’ 제4조에 의거하여 編A과 직정 관련한 基本法 前文， 제23 

초， 제51조 2행， 제 135.조， 제 143s..， 제 146조 등。]i!I<正되었으며. 向1&

基*i:용의 1;11:표 또는 補完과 관련한 ‘統←條約’의 흩꺼옮{엇項과 1;11:正펀 基

*法의 部f'~J!H특히 제 146조)에 대해서 끓爭이 계속되고 었다 

다음에 東獨의 聯쩌뚫入파 동시에 4훌本法 중 統←의 짧題를 표현한 

휩定憲法的 ↑生f용으] j용項은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운에 改iE 내지 빼除 

된 홍項파 東!염法律의 暫定ι] 維f，f에 따른 基本法의 &正內容을 살펴본 

다 

첫째， 基2센~ r헤文의 ;iIt-까지의 過i度뼈的인 !식容을 %←-의 完nt;에 

따른 內容￡로 改표하였다 즉， ‘ b:âlift-J 댐家á'J 統→을 짧持하고” 라 

고 한 부분과 ‘基本法의 i윈1度的 ↑生1Il’에 관련된 부분을 에j 除하고1 東獨

I뾰냈응 포항한 용州의 꺼|짧f 흥'fI을 그 역사적 차이릉 불운하고 단순히 

알파엣순으로 나영하그L 束獨Ji!!\때 5 ’11州와 東베를련의 ，월~國~을 포항 

한 獨않A들은 自 m로운 g 다ix::æ으로 Jiíi1엉이 統-과 딩벼를 完成하였 

다는 것과 흉4、ì*ó] 오든 獨않댐jl(에게 i!!i l엄된다는 내용융 명확히 밝혔 

다(‘統 .j~i1J' 제4조 l호)‘ 

플째， 양1>:\1、 제 2:1조흘 댐')除하였다(‘統 -條杓’ 제4조 2호). ó]는 제23 

조 l항의 용州 열거조항이 基#、tξ 제íj 5(과 중복되고， 2항 또한 統)의 

完nt;으로 훌本法의 ;월ffijlV않에 대한 規定은 불필요하게 펀 갓으로 統

의 당연한 결과이다 깨강조의 n')除는 ’IJ~양1Ii- 의 1Jl~훌였던 이 조항。l 

그 촌채목적을 이룩한데 따른 것이며， 동시에 더이상 다른 지역이 編A

方式에 의해 獨훌뼈%에 編入필 수 없다는 상황을 병액히 한 것이다 

L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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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憲法'l'lilí'흘 포항)의 統 -파 킹엄Ji!에 관한 것이다- 여기서는 이 條約의 

빼I용的 內容을 설펴본다， 

‘維→條約’은 前文의 ‘自由로운 딩己決定으로 統-숲成의 決意와 냥治 

國家的 · 民主的 ‘ 社會的 g양'IIl國家에서 상고자 하는 念願”파 ‘獨홉統) 

。1 信짧와 共存으로 다른 유렁'1'和흉Ií'의 구축에 일조한다는 意志n에서 

특히 유럽國家의 領 t와 主樓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이룡 바 

탕으로 東西쩌은 ‘統-f'훌쩍’에 合흉하였다고 선언하였다. 

第l흉은 編A의 效力에 관한 조항으로서 基本法 제23조에 의한 編入

을 규정하고(제 1조) , 빼退의 首都릎 베올린ξ로 쟁하였다(제2조) 第2흥 

은 경훌本iξ에 관한 iξ항으로서 基本않의 §종었(제3조)， 改正問햄(제4조)， 

將來의 흉法問題(제5조) 응을 정하고1 第3章은 法令의 調옆h흥項으로 Jm 

<Jl ì.去의 過”흉'.JIá낀 ii!i. ffl (저'18조)‘ 東3월法令의 IIU훌適用(제9조)， 유럽共l司體 

(EC)法의 ii!i.用(제 10조) 등을 규정하였다. 

第4훌에서는 댐際法上 {않찌 및 合릎홍I홉을 두어 東西댐의 國際法上

條約들의 效力과 過用에 대하여 合意하고， 第5훌에서는 東西쩌間의 共

同行政과 tξ律執行에 판하여 公共械關의 存째(제 13조)， 州政府의 共同

機關(제 14조)， 州政府의 行政의 짧及的 i얻用(제15.:c， 제 16조)， 政治A의 

復않(저，]]7조)， 그리교 司法審判쨌力의 1#*홉(제 18조) 둥의 규정을 두었 

다. 

第6훌에서는 公共財훌파 負f용짧定 ó 로 行政財흉과 國家財政財훌(제21 

조， 제223ξ)의 앓理問짧， 負뼈(제23조， 제 24조)， 信託財훌(제25조)， 홍獨 

의 1#別財훌(제26조， 제27조)의 ~理， 그리고 *영엠的 캉~，φf훌훌(제28조) 

및 對外짧j쭉ßÐ{，j;(제 29조)의 11M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第7

훌(제30조， 제34조)에서는 勞動 • 社용保障 • 家族 , 혐女 • 保健 및 ￡융境 

f용품에 관한 세부적 규정융 루고， 第8훌(제35조， 제39조)에서는 文化 · 

敎함 - 科쩔 및 體育部分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라고 第9홍(제40s.. 제 

45조)에서는 ，，"u총 빛 훌훌終決定規定을 두어 ‘統-f~約’의 效力R훈뼈와 뺑 

앓 둥에 관하여 규쟁하였다 

2 編入과 관련한 훌本法의 改正

1990년 10월 3일 ‘統 條約’의 짧效와 함께 束쩌이란 國家가 소멸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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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물론 東뼈의 ~i* '3'.'잔 셨h을 상실하게 되었￡나， jJ!j j협의 基*i*

이 全面的으로 그대로 東쩌에 據大i힘用되게 된 것은 아니다. 비혹 東}윌 

。l 西챔에 編λ되었다 할지라도 일시에 東獨의 社會圭義짧mu가 西獨의 

훌*i:ξ이 쩡하는 自EIl民主主훌짧m'J호 조정되지 뭇하기 때운에， 統 -에 

따른 훌本法의 직챔개정파 아올려 일정기간 東쩌住民의 生l폼ßÐfRi흥 규 

율했던 東獨의 →용ß i*#<序흘 유지시킬 수 있는 훌法的 fJl據릉 마련할 

핑요가 있었다 ‘統→條約’은 제4또에서 경R쩌의 聯'IIl編入에 따른 基*ì*

의 i!I<正部分을 열거하고， 제5조에서 向後 흉*ì，농의 →部 혹은 全部에 

대한 i!I<正 또는 補숲융 llIJ쏟하였다-

‘統 f~約’ 제4조에 의거하여 編A과 직정 관련한 基本法 前文， 제23 

초， 제51조 2행， 제 135.조， 제 143s..， 제 146조 등。]i!I<正되었으며. 向1&

基*i:용의 1;11:표 또는 補完과 관련한 ‘統←條約’의 흩꺼옮{엇項과 1;11:正펀 基

*法의 部f'~J!H특히 제 146조)에 대해서 끓爭이 계속되고 었다 

다음에 東獨의 聯쩌뚫入파 동시에 4훌本法 중 統←의 짧題를 표현한 

휩定憲法的 ↑生f용으] j용項은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운에 改iE 내지 빼除 

된 홍項파 東!염法律의 暫定ι] 維f，f에 따른 基本法의 &正內容을 살펴본 

다 

첫째， 基2센~ r헤文의 ;iIt-까지의 過i度뼈的인 !식容을 %←-의 完nt;에 

따른 內容￡로 改표하였다 즉， ‘ b:âlift-J 댐家á'J 統→을 짧持하고” 라 

고 한 부분과 ‘基本法의 i윈1度的 ↑生1Il’에 관련된 부분을 에j 除하고1 東獨

I뾰냈응 포항한 용州의 꺼|짧f 흥'fI을 그 역사적 차이릉 불운하고 단순히 

알파엣순으로 나영하그L 束獨Ji!!\때 5 ’11州와 東베를련의 ，월~國~을 포항 

한 獨않A들은 自 m로운 g 다ix::æ으로 Jiíi1엉이 統-과 딩벼를 完成하였 

다는 것과 흉4、ì*ó] 오든 獨않댐jl(에게 i!!i l엄된다는 내용융 명확히 밝혔 

다(‘統 .j~i1J' 제4조 l호)‘ 

플째， 양1>:\1、 제 2:1조흘 댐')除하였다(‘統 -條杓’ 제4조 2호). ó]는 제23 

조 l항의 용州 열거조항이 基#、tξ 제íj 5(과 중복되고， 2항 또한 統)의 

完nt;으로 훌本法의 ;월ffijlV않에 대한 規定은 불필요하게 펀 갓으로 統

의 당연한 결과이다 깨강조의 n')除는 ’IJ~양1Ii- 의 1Jl~훌였던 이 조항。l 

그 촌채목적을 이룩한데 따른 것이며， 동시에 더이상 다른 지역이 編A

方式에 의해 獨훌뼈%에 編入필 수 없다는 상황을 병액히 한 것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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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， 聯해t院(Bundesr.t)의 1홉成에 관한 基本法 제52조 2행을 -部

얹正하였다(‘統 -íl~杓’ 제4초 3호). 얹iE內容은 후獨jil!~령의 써가 인구과 

소지역임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東獨jil!~핵의 용州가 뼈웰上 

院에 과영대표휠 우려가 있고， 그렇다고 인구비례에 따라 뚫決않IJ[률 

배분할 경우 뼈m댐家의 특성을 해칠 정도로 東짧地j액의 용州가 과소대 

표되어 不k민1*1，見3월이 야기된다는 背景에 기인한 것이다” 이에 따라 짧 

決樓配分은 한연으로 기존의 規숲을 그대로 두어 各州가 최소한 3개의 

짧決뿜을 갖고， 인구 2백만 이상의 州는 4개， 인구 6백만 이상의 州는 5 

개의 鏡決뺨을 부여함으로써 東빼j也1" 용州의 .jlJ홍뼈係를 존중하연서， 

다흔 한연￡로 西쩌의 인구밀집지역 州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이 

인구 7백만 。1 상의 州는 빠해上院에셔 6개의 뚫i!<;據을 갖도혹 하였다. 

이는 뼈t왜_U~에서 小州틀의 大州에 대해 향유했던 !l:j용않을 칭해히숙긍 

것이 아니라， 4個 大州(바덴←뷔르댐베르크‘ 바이에른， 니더작샌， 노르트 

라인 베스트팔렌)틀이 다른 모든 써에 대해 옳法었正을 저지하는 이른 

바 ill止쩔(Sperrminorität)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

다 2씨 

넷째， 基책;法 제 135.조에서 기존의 뼈흉흙댐의 國家破훌에 대한 t홉算 

과 관련한 제2차 i!I:界大戰 및 ’휠않'Iii國의 봉괴로부터 생긴 政}台的 • 經

힘的 負擔의 예8平化를 규갱한 條I頁을 l항유로 하고， 2항을 新設하여 l1t 

←-)홈않의 R￥춰l， 州， j也方自써團랩가 인수하는 東쩌慣務와 財훌에 대해서 

도 1항의 짜이융 準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東獨의 i용務와 財훌 

등에 관해서도 ‘f!t~흉뼈平의 JI):理’를 척용하고， 특히 ‘東獨의 未*￥決財훌 

1흩問행에 판한 ffi獨政府 共[헤훨明’(1990. 6. 15)의 내용이 條約짧홍홉의 

흉圖에 반하여 遺흉問짧가 땅생하는 퉁의 it<的 ‘昆없L을 방지하고자 하였 

다:~)) 

다섯째， 基本法 저1143조율 新設하였다(‘統-fiJli約’ 제4조 5호). 그 內容

을 보연， 東西뼈問 i去fJ( 1후의 差異를 인정하여 基本法 제 19조 2향(홍本 

2K) 충 Yf:.#" Mm~$Jt-Im~fl~ iI:"J:;1t ’li i.!，:~;:t:의 "","‘ 「한힘영 싹」‘ 제 l권{한립 대 학교 영 학 
연구소 19에 Jl ， p. 23 

29) r쩌~ a:~ . ，'Jj:1-Mt유 없1Il!J 펴뼈용. p. 84 
30) _t_JM흩， pp. l:I4-8[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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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양의 *'質的 f쫓홍禁止)파 제 79죠 3향(基本法 댔正의 限界)을 위반하지 

않는 한 東뼈f엔t값에서 시행되는 法律에 대해서는 그 특수한 사정으로 

基本法흙rt: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1992년 말까지 基本法規定

파의 차이를 인정하였다(제 143조 l항) 이에 따라 基本法 훌2훌(聯$Jl과 

州의 lUl係)， 第8흉(聯혜法律의 執行과 聯해行jJ()， 第8흉 a(共同誤짧) 등 

도 1995년 말까지 그 週用을 %정행하였다(제 143조 2항)‘ 그러나 ‘統-條

約’ 제41조(財훌問짧에 판한 規숲)와 홈行規定은 東j융Ji!l，영에서의 私.fj

財훌公有化 f용톨g풍의 被홈홈에 대한 財흉펴잇흥f홉좁 後에도 존속하도혹 

하였다(제 143조 3항)‘ 

여섯째， 제23조와 함께 統-의 한 Ji法~로 논의됐던 제 146조의 改正

이다(‘統→f~約’ 제4조 6호)‘ 제 146조는 ‘獨훌의 統→과 自由가 성취된 

후 全짧홉國民에게 遍用되는 이 훌本法은 쩌$國民의 i3S3로운 決定으 

로 의 경한 흉法。l 썼力을 짤生하는 날에 그 效力을 엎훗失한다”라고 수청 

되었다 이것은 “獨送의 統 과 自由가 성취된 후 全쩌않國民에게 適用

되는”이라는 文句흘 원래의 條文에 추가한 것이다. 제 146조는 기존의 

條文에 統 의 課짧를 완수함으로써 基本法 週用의 A的 핸때가 확대되 

었응을 추가했을 뿐 基*ì1<의 ，.ø￥ ì1i á<! '1生f용을 표현하는 內容은 그대로 

남아 있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얘꿇을 둘러싹고 생한 따爭융 

일으키고았다 

일곱째， 基木法 제 10 상 M1IfJ<制 11 ( Fi nanzwesen)는 특별한 규갱이 없는 

한 東뼈地씩에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” 

3. 쩌훌~Jt-에 따른 聯외홍;"liI; ~IJ所의 호쫓 ~Ij決

’뭘i!11t→이 "&i1<:11t → )]Á으호 구체화하는 파정에서 d납獨 1'-1에셔는 맺 

가지 遺흉問짧가 제기되였다 이에 대해 빠꽤쌓il、J&:j'lj所는 統 의 法的

r.n l!lî를 해컬함으로써 獨j향k 의 2i1f.! f원뼈를 제거하고 統-올 위한 i1i 

á~ 論據를 제공하였다‘ 다음이11 jr，i!統→에 따른 聯페흉ìt종1G *'JpJf의主횟 

헤決올 개괄적으로 알펴본다 

‘1) 이와 판련하여 빼 얘써 j 띠"셰t으\1.1씨IJI.ι에 간애 ιH:- :-Jlì~ a~tt!: 이i~~1￥ 
Itii:I!l J. ~;Hw;t. pp 써5 씨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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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‘統R條約’ 第4i훌의 유흉判iÆ 

基民훌과 基社훌의 議Jl. 8병은 ‘統 h엉約’ 제4조(基本法改正)가 護員

의 i"fl!&正쫓짧송홈1양을 칭해하Ji， 基/에￡의 òl<:正이 흉本法 제79조의 절 

차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‘統 條約’에 의해 개정된 것은 基

本法遺反이라는 이유로 遠훌審~'II을 제가하였다 :m 이에 대해 聯켜I~iti載 

*'1所는 <D i!!í獨政府는 基本iti 前文과 저]23조에 의한 ‘再統 -命題’

(Wiedereinigungsgebot)의 ~$à~ jJl~윷에 의 해 ‘統〕條約’ 제4조의 내 

용을 정하는 複能올 가지며，@ 聯켜]jJ(R양는 }월逢統-의 역사척인 기회 

흘 활용하기 위한 넓은 政治的 ~JOC웠i윷양용 갖는 용iξ械關으로서 ‘統

-條約’ 제4조의 내용을 정한 것은 ~$i줌빼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지로 

쫓최I判決을 내렸다.씨 

(2) 앓짧法 잇흥~*'l i1ç 

綠~~(Die Grünen)과 tξ社좋(PDS). 共和:lI; (REP). 그리고 우사람 

의 國民이 東西챔양짧il.~約 (Wahlvertrag， 1990. 8. 3)에 따라 마련된 聯

g選짧法 제6조 6항(5% 펴止條項)파 제53조 2항(제 12회기 聯쥐i등흉會;쟁 

짧를 위한 經過規定)이 j용혼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聯해훌法옳判FJf가 

0]을 깜짧한 것이다. 그 論據는" CD ~용짧法의 5% 뻐止條，JJ{(Sperrkla밍01) 

을 東뼈Ii!!域까지 확대척용하는 것은 西獨의 群小jJ(:I(I;과 흉獨의 新生政

:i;들에게 緣용進出의 붕리한 조건흘 만툴게 됨으로써 政黨間 機會t성等 

을 해친다는 것이며.ø 합小，klt과 홍j!li政:lI;을 휘해 예외척5!_로 도업 

한 非짧섣，，~때係에 있는 政;11;問의 ‘聯合名짧$11度’(Listenverbindung)가 

오히려 大政흉의 앓짧造作의 危險性에 의해 自由 平1￥g양짱原則에 위반 

된다는것이었다， 

。1 *u決에 따라 獨않聯춰1혔용는 1990년 10월 8일 앓짧法을 개정하여 

統 후 옳初용짧에서만은 東西뼈地j或의 政흉別得훌를 분리하여 계산함 

32) 기실 이것옹 흉*}.효 셰23죠가 삭제핑에 따라 오데르 나이세(Oder-N잉sse)앓야 용란 

드와의 탱명으호 확정되는 것올 atÆ:항 수 없다는 ~l<Æ흉a<J언 ll:1Il가 내요되어 었 

는 갱。1 지척되었다 .. 용， 前%훌3t. p. 9. 
33) BVerfGE 82, 19. 'Il.fll~m훌헤所는 'lIi~fIIi'"’이 해딩이인 外交*의 III용가 아니라 
國흥의 g→i흥&을 위한 욕별한 주잊으로 이후어진 것이며， 또한 흉統 융 쩌한 륙영 

한 "'1홉에 대얘 치일한 6용탱흩 구성하여 ‘~~견에 의한 훌끼t<:~ξ의 il<正융 거부하기 보다 
~~염jξ에 의해 훌*$_융 il<止하는 것올 양흉하엽다 rm~*κ- -，찌1 if，j$;liJf~{II)j‘ 폐i뼈 

64 '" H어 '" -

5!_로써 5% t且止條X용의 확대로 인한 群小政흥 빛 新生政훌의 울이익을 

진출하는데 큰 도웅을 주였다 "' 줄이고 이을 政훌를이 원내에 

(:l) 東獨뼈域의 .i1lJfli>軍jJ(下 i~JfX財逢훌적용에 관한 合~*'I決

東西쩌은 1990년 6월 15일 ‘財훌않間題規定에 관한 共同훨明’을 통해 

東獨政뺑下의 財얻M훌훌理에 판한 基*'方針에 의해 東챔jJ(j훌下에서 不法

f쫓홍왼 財갱흥↑훌의 경우 退훌을 통한 原狀回復을 原ßII-으로 한 반연， 蘇聯

軍政下에서 7중Ji1<:된 財흉않어1 대해서는 退효김영求의 대상에서 제외시켰 

다，ι) 이에 따라 1945년부터 1945년까지 홉혔빠軍 l연領下에 단행된 土II!J

òl<:흥으로 i9:收냥한 Ut훌의 原所有홉플은 ‘統→條원’ 제4조 5호에 의 해 

基本法 제 14:1조 3항에 상업된 훌東뼈i也域의 i9:收財훌의 未i효遺方針이 

基本法1: 平낀{훌. "t~j~ 몇 4*“.E;òl<:正 不이事m에 위배펀다는 이유로 

惠앉訴願을 제 7]하였다 이에 대해 1991년 4월 ’23일 聯째惠i1，흉*，JNr는 

‘統一flli約· 제 4조 5호에 의해 3훌깅Fi* 제 143조 3항의 J:~e ‘J!Ji1<:財i홍의 未

ili잇융方<1-은" 0_ 基*~J;: 제 79조의 경흉本}去l않正 不可事由에 해당하지 않으 

며.æ 짧時 西獨의 公않力이 事용土 ‘H용1:5!_로 홍쩌地J"，에 미치지 

못했다는 정 윤 감안하여， 당시 iH해 iiE염軍이 챙한 沒jl<lil置에 대해서도 

책임을 칠 수 없다는 이유로 흉本a、 제 14조(財효條 保障)에 위배되는 

것이 아니라고 하여 1';걷~*'I~!\을 내렸다‘ 1 

IV 統- 以後의 흉法改종論짧 

L ‘값-條約’과 il!!:，，"改~i움없 

&íE된 꿇*ili 제 141-ì조는 ~.~.Fi.tln 1'Uδ이 그대보 남아 있어 l!r.獨後에 

도 빠홈r효의 $Ij定可能↑1을 ↓j~除하지 않고 있교， ‘쇄 條꺼’ 제5조는 흉4 

法으]&正。1나 補5f.과 관련하여 統 1월엎으1 πu、!lIH생이 2년내에 ‘옳*‘x 

저1]1 46，'[0의 ii!i用과 。l 에 따른 댐ú:앉뽕의 ”’l웰"_;달 처리할 것을 動싼 

흥 pp. 27-2ii 
34) 이에 깐해서는 폈llJ)-.j< ‘쩌냉% 애 인한 Ij';"ιπJ !iH'1.'. - Udl~J 때때에서 ℃ 맹세인 

구"， 창간jεl야뼈i:!; lIî IJ lil'f '1t까_ 1’J91) , pp. lill-l까l 
35) Anlage IU zum Einigungsvertra띠 따 I;J J때써에서의 Hi~xJH“l으 I r，t f낸에 판애셔，~ 

~i.ε11< 서WMt1￥ 111:".,‘ ~U.J~Jf， pp. :;rm- :i:il、
36) BVerfGE 써 ‘.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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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‘統R條約’ 第4i훌의 유흉判iÆ 

基民훌과 基社훌의 議Jl. 8병은 ‘統 h엉約’ 제4조(基本法改正)가 護員

의 i"fl!&正쫓짧송홈1양을 칭해하Ji， 基/에￡의 òl<:正이 흉本法 제79조의 절 

차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‘統 條約’에 의해 개정된 것은 基

本法遺反이라는 이유로 遠훌審~'II을 제가하였다 :m 이에 대해 聯켜I~iti載 

*'1所는 <D i!!í獨政府는 基本iti 前文과 저]23조에 의한 ‘再統 -命題’

(Wiedereinigungsgebot)의 ~$à~ jJl~윷에 의 해 ‘統〕條約’ 제4조의 내 

용을 정하는 複能올 가지며，@ 聯켜]jJ(R양는 }월逢統-의 역사척인 기회 

흘 활용하기 위한 넓은 政治的 ~JOC웠i윷양용 갖는 용iξ械關으로서 ‘統

-條約’ 제4조의 내용을 정한 것은 ~$i줌빼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지로 

쫓최I判決을 내렸다.씨 

(2) 앓짧法 잇흥~*'l i1ç 

綠~~(Die Grünen)과 tξ社좋(PDS). 共和:lI; (REP). 그리고 우사람 

의 國民이 東西챔양짧il.~約 (Wahlvertrag， 1990. 8. 3)에 따라 마련된 聯

g選짧法 제6조 6항(5% 펴止條項)파 제53조 2항(제 12회기 聯쥐i등흉會;쟁 

짧를 위한 經過規定)이 j용혼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聯해훌法옳判FJf가 

0]을 깜짧한 것이다. 그 論據는" CD ~용짧法의 5% 뻐止條，JJ{(Sperrkla밍01) 

을 東뼈Ii!!域까지 확대척용하는 것은 西獨의 群小jJ(:I(I;과 흉獨의 新生政

:i;들에게 緣용進出의 붕리한 조건흘 만툴게 됨으로써 政黨間 機會t성等 

을 해친다는 것이며.ø 합小，klt과 홍j!li政:lI;을 휘해 예외척5!_로 도업 

한 非짧섣，，~때係에 있는 政;11;問의 ‘聯合名짧$11度’(Listenverbindung)가 

오히려 大政흉의 앓짧造作의 危險性에 의해 自由 平1￥g양짱原則에 위반 

된다는것이었다， 

。1 *u決에 따라 獨않聯춰1혔용는 1990년 10월 8일 앓짧法을 개정하여 

統 후 옳初용짧에서만은 東西뼈地j或의 政흉別得훌를 분리하여 계산함 

32) 기실 이것옹 흉*}.효 셰23죠가 삭제핑에 따라 오데르 나이세(Oder-N잉sse)앓야 용란 

드와의 탱명으호 확정되는 것올 atÆ:항 수 없다는 ~l<Æ흉a<J언 ll:1Il가 내요되어 었 

는 갱。1 지척되었다 .. 용， 前%훌3t. p. 9. 
33) BVerfGE 82, 19. 'Il.fll~m훌헤所는 'lIi~fIIi'"’이 해딩이인 外交*의 III용가 아니라 
國흥의 g→i흥&을 위한 욕별한 주잊으로 이후어진 것이며， 또한 흉統 융 쩌한 륙영 

한 "'1홉에 대얘 치일한 6용탱흩 구성하여 ‘~~견에 의한 훌끼t<:~ξ의 il<正융 거부하기 보다 
~~염jξ에 의해 훌*$_융 il<止하는 것올 양흉하엽다 rm~*κ- -，찌1 if，j$;liJf~{II)j‘ 폐i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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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!_로써 5% t且止條X용의 확대로 인한 群小政흥 빛 新生政훌의 울이익을 

진출하는데 큰 도웅을 주였다 "' 줄이고 이을 政훌를이 원내에 

(:l) 東獨뼈域의 .i1lJfli>軍jJ(下 i~JfX財逢훌적용에 관한 合~*'I決

東西쩌은 1990년 6월 15일 ‘財훌않間題規定에 관한 共同훨明’을 통해 

東獨政뺑下의 財얻M훌훌理에 판한 基*'方針에 의해 東챔jJ(j훌下에서 不法

f쫓홍왼 財갱흥↑훌의 경우 退훌을 통한 原狀回復을 原ßII-으로 한 반연， 蘇聯

軍政下에서 7중Ji1<:된 財흉않어1 대해서는 退효김영求의 대상에서 제외시켰 

다，ι) 이에 따라 1945년부터 1945년까지 홉혔빠軍 l연領下에 단행된 土II!J

òl<:흥으로 i9:收냥한 Ut훌의 原所有홉플은 ‘統→條원’ 제4조 5호에 의 해 

基本法 제 14:1조 3항에 상업된 훌東뼈i也域의 i9:收財훌의 未i효遺方針이 

基本法1: 平낀{훌. "t~j~ 몇 4*“.E;òl<:正 不이事m에 위배펀다는 이유로 

惠앉訴願을 제 7]하였다 이에 대해 1991년 4월 ’23일 聯째惠i1，흉*，JNr는 

‘統一flli約· 제 4조 5호에 의해 3훌깅Fi* 제 143조 3항의 J:~e ‘J!Ji1<:財i홍의 未

ili잇융方<1-은" 0_ 基*~J;: 제 79조의 경흉本}去l않正 不可事由에 해당하지 않으 

며.æ 짧時 西獨의 公않力이 事용土 ‘H용1:5!_로 홍쩌地J"，에 미치지 

못했다는 정 윤 감안하여， 당시 iH해 iiE염軍이 챙한 沒jl<lil置에 대해서도 

책임을 칠 수 없다는 이유로 흉本a、 제 14조(財효條 保障)에 위배되는 

것이 아니라고 하여 1';걷~*'I~!\을 내렸다‘ 1 

IV 統- 以後의 흉法改종論짧 

L ‘값-條約’과 il!!:，，"改~i움없 

&íE된 꿇*ili 제 141-ì조는 ~.~.Fi.tln 1'Uδ이 그대보 남아 있어 l!r.獨後에 

도 빠홈r효의 $Ij定可能↑1을 ↓j~除하지 않고 있교， ‘쇄 條꺼’ 제5조는 흉4 

法으]&正。1나 補5f.과 관련하여 統 1월엎으1 πu、!lIH생이 2년내에 ‘옳*‘x 

저1]1 46，'[0의 ii!i用과 。l 에 따른 댐ú:앉뽕의 ”’l웰"_;달 처리할 것을 動싼 

흥 pp. 27-2ii 
34) 이에 깐해서는 폈llJ)-.j< ‘쩌냉% 애 인한 Ij';"ιπJ !iH'1.'. - Udl~J 때때에서 ℃ 맹세인 

구"， 창간jεl야뼈i:!; lIî IJ lil'f '1t까_ 1’J91) , pp. lill-l까l 
35) Anlage IU zum Einigungsvertra띠 따 I;J J때써에서의 Hi~xJH“l으 I r，t f낸에 판애셔，~ 

~i.ε11< 서WMt1￥ 111:".,‘ ~U.J~Jf， pp. :;rm- :i:il、
36) BVerfGE 써 ‘.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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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있다-

이에 따라 쩌않統 후 훌*iti이 Wi-흉tξ의 앓f용下에 놓여었다는 基

本法 옳 제 146조가 가쳤던 의미릉 新 제146조가 계속 지닐 수 없다는 

정에서 新 제 146초의 짧時性의 內흉에 관한 없훌上 問짧가 提起된다 

이와 관련해 新 제 146조의 펴用에 따른 國民投뽕의 시행여부 빛 그 節

次에 관해서도 政策論的 論짧흘 붕려 일으키고 있으며， 또 解뽑論的으 

로도 가장 어려운 問題가 되고 있다.끼 

이갇은 憲法問짧의 重點은 “基*iJ; 저1146조의 iI!í!ll問題n가 基本i*i!l<:

iE의 問짧인가‘ 아니연 흉i*mIJ Æ:으l 問&월로 이해해야 할 것얀가에 었 

다"' 이 F혀챙는 한편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聯%共和

國의 l!!政上 正當↑生의 결핍올 獨흉國民의 自 EIl로운 i'k;定으로 議，i'k;된 훌 

f.t，을 통하여 뼈完할 펠요가 있다는 점에서 肯Æ的인 측면이 있￡나， 다 

른 한연."-로는 ;훌훌의 危險住， 즉 자칫하다가는 수십년간 ~r.ξ￥9<1추로서 

학증펀 基本{去을 벼減시킬 危~!l↑뽀을 내포한 데 있다 다시 말하면 新

제 146조의 펴用은 새로운 ~i'kmIJ定의 기회라고 주장에되는 만큼이나， 

”훌本i去으l t훌에서의 짧짧裝置"(Sprengladung unter dem Fundament 

des Graundgesetzes). “憲法箱子안의 H종限樓?힐"(Zeitbombe in Verfass 

ungsgehäuse ), “基本法의 自 己據性"(Selbstpreisgabe des Grundgeset­

zes) , “合냥的 國家消滅끼legalen Staatsstreich)이라고 말해지고 있다‘씨 

이같은 훌本法 新 제 146조를 풀러싸고 統 되기 直jijíj부터 뼈않에서는 

흉法論爭이 벌어졌다 基*iol; 新 제 146조의 i힘!Il은 新Jf.i*을 훼定항 기 

회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새로운 政治共同않의 形i&~.몽을 흥하여 홈東 

西獨의 "'民이 相표 平等한 存l'E로서 송인받고 그로부터 連帶훌務가 발 

생한다는 정파 $j옆A플。1 유럽의 성장부에 統→된 大國家를 形ßlt하게 

됩으로써 유럽과 세계에 있어서 ’힘j훌國民의 政治에 짝홍Uo] 급격히 

:m 숫光%‘ 前↓Rr~;C. p. 35 
써) J::.-lPl~íÍiìx‘ 갇온 연 Dieter Blumenwitι a. o. .O .. 8.4 
:19) Ulrich K. Preuß. ‘ Die Chance der VerfllSsunggebung.~ A U!J Politlk und 

Zeitgeschw.서e. a. o..O ‘ S. 12 ν 
40) Dieter Blumen…h:. /l .a.O. , S. 3: Josef Isensee. ~SeJbstpreisgabe des 

Grundgesetzes?" Fml1k/urter A lIgemr!l.l1e Ze!lung, 2:~. August 1900: Klaus Stern, 
Bruno Schmidt-Bleibtreu (Hrsg.) , ElI1 lgung，μeπrag und W야lwrtra{! ， 1990. 8. 4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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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모되었기 때운에 그에 상응한 톨iJ;의 mlJÆ아 이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

강조한다 m 다른 한편 !"‘去~rr로서 確;원왼 흉本法의 i쩍減의 危險↑生을 

경계하는 입장에서는 基4>;냉 제 146조의 iNi用을 웰本i죠의 i!l<:正 또는 뼈 

숲에 관한 問핸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훌.;f>;i* 제 140조으l 빼除詢까지 제 

가하고 있다m 

2. iI'*ill<훌없짧iI!I!울 

‘統→條約’ 제5조의 힘옴에 따라 각 j]'j(흉은 훈(죠i!l<:훌의 方法에 대해 

代좋을 마련하였는데， 훌法얹훌에 대한 업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씨 

번저 新훌法휩IJ 1e:올 주장하는 野흉에서는 :<<i iHIJ;.Ë용議 ~훌흘 통한 흉 

i1ii!l<:훌을 추진하였다. 

社會民王좋은 ‘統 련 ’liî양의 훌法올 위한 훌4>;iJ;의 械大짧展’이란 목 

표로 1991년 4월 24일 120'청으로 구성되논 

設置를 셰안했고l’ q聯빠없1껴왜ßt용혐1칩;좁흉(얘B，‘u미un펴d야，esvers잃amm떼n비마1…hωun찌ng잉)를 흥해 ~i1i왈짧를 

구성해 聯켜i홉흉會와 廠외lJ:院과는 다른 설자에 의해 ~i1;制Æ:의 옥척을 

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， 또한 동맹 ’90(Bündnis 90)과 녹색당(Die 

Grünen)그룹도 ‘基*삼、에서 全뼈i엎훌jJ;으로’ 라는 가치아래 1991년 5원 

31일 160영으로 구성되는 ll1. i}; í'!，용의 소갱융 제안하그L 냉IX投쩔의 용i 

次를 거쳐 확정철 :>ði*합좋 마련을 뽕r.Ut흉에 우1 엄할 것을 주장하였 

다-

한편 新흉i1;制:;t융- 반대하고 씌 요한 Jt 1、u‘의 ðr: iE만을 주장한 與흉 

인 흉民 &m원유(CDU/l’SUI까 1' 1 L( 씩 (FDP).:ζc 1이 11년[11원 2H연 

聯춰1홉ft에 ‘JUnlí흩‘l、잊l\ft’(gemeimmnw 、 erra~sungskommissi on)의 

설치를 제안하였 jI‘ 이에 따바 빠워i;l!i ft (~:n :l:!명과 빠죄iUι 대표 32 

명의 총 04영으호 [ilJ 젖쉰험가 구성되어 .'t:W짜션에게 제안낼 惠ì1、&11

빚 liIi完써容윤 겸 1둔하기 시 작하였다 

。1려한 ‘共 1퍼!"i1、잦 llrt‘의 구생으로 몽f흉에서 수상한 〉흩iUIJ >Ë ft.흉 

41) 1 ïrkh K. Prf>u!l. a (1 .0. , :-ì익 12- I:l. 
.t~) Díeter Blumen、^'itz， rz. t1.() .• .';. n. s. 11 
4:~) Fritz Ûssenbühl , ‘ p，이lf> m(' der 、 erfa'>5ungsreform in der Bundesrrpublik 

Deutschland. H D1.!BI, _.\pril 1씨2. S. 4!써 이승우 녁인웅영과 언벙개혁논갱기 께 

과 사.，ι 제7호{양작파 비 'J 사‘ 1!l9‘J. p. Hl~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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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있다-

이에 따라 쩌않統 후 훌*iti이 Wi-흉tξ의 앓f용下에 놓여었다는 基

本法 옳 제 146조가 가쳤던 의미릉 新 제146조가 계속 지닐 수 없다는 

정에서 新 제 146초의 짧時性의 內흉에 관한 없훌上 問짧가 提起된다 

이와 관련해 新 제 146조의 펴用에 따른 國民投뽕의 시행여부 빛 그 節

次에 관해서도 政策論的 論짧흘 붕려 일으키고 있으며， 또 解뽑論的으 

로도 가장 어려운 問題가 되고 있다.끼 

이갇은 憲法問짧의 重點은 “基*iJ; 저1146조의 iI!í!ll問題n가 基本i*i!l<:

iE의 問짧인가‘ 아니연 흉i*mIJ Æ:으l 問&월로 이해해야 할 것얀가에 었 

다"' 이 F혀챙는 한편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聯%共和

國의 l!!政上 正當↑生의 결핍올 獨흉國民의 自 EIl로운 i'k;定으로 議，i'k;된 훌 

f.t，을 통하여 뼈完할 펠요가 있다는 점에서 肯Æ的인 측면이 있￡나， 다 

른 한연."-로는 ;훌훌의 危險住， 즉 자칫하다가는 수십년간 ~r.ξ￥9<1추로서 

학증펀 基本{去을 벼減시킬 危~!l↑뽀을 내포한 데 있다 다시 말하면 新

제 146조의 펴用은 새로운 ~i'kmIJ定의 기회라고 주장에되는 만큼이나， 

”훌本i去으l t훌에서의 짧짧裝置"(Sprengladung unter dem Fundament 

des Graundgesetzes). “憲法箱子안의 H종限樓?힐"(Zeitbombe in Verfass 

ungsgehäuse ), “基本法의 自 己據性"(Selbstpreisgabe des Grundgeset­

zes) , “合냥的 國家消滅끼legalen Staatsstreich)이라고 말해지고 있다‘씨 

이같은 훌本法 新 제 146조를 풀러싸고 統 되기 直jijíj부터 뼈않에서는 

흉法論爭이 벌어졌다 基*iol; 新 제 146조의 i힘!Il은 新Jf.i*을 훼定항 기 

회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새로운 政治共同않의 形i&~.몽을 흥하여 홈東 

西獨의 "'民이 相표 平等한 存l'E로서 송인받고 그로부터 連帶훌務가 발 

생한다는 정파 $j옆A플。1 유럽의 성장부에 統→된 大國家를 形ßlt하게 

됩으로써 유럽과 세계에 있어서 ’힘j훌國民의 政治에 짝홍Uo] 급격히 

:m 숫光%‘ 前↓Rr~;C. p. 35 
써) J::.-lPl~íÍiìx‘ 갇온 연 Dieter Blumenwitι a. o. .O .. 8.4 
:19) Ulrich K. Preuß. ‘ Die Chance der VerfllSsunggebung.~ A U!J Politlk und 

Zeitgeschw.서e. a. o..O ‘ S. 12 ν 
40) Dieter Blumen…h:. /l .a.O. , S. 3: Josef Isensee. ~SeJbstpreisgabe des 

Grundgesetzes?" Fml1k/urter A lIgemr!l.l1e Ze!lung, 2:~. August 1900: Klaus Stern, 
Bruno Schmidt-Bleibtreu (Hrsg.) , ElI1 lgung，μeπrag und W야lwrtra{! ， 1990. 8. 4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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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모되었기 때운에 그에 상응한 톨iJ;의 mlJÆ아 이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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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) 1 ïrkh K. Prf>u!l. a (1 .0. , :-ì익 12- I:l. 
.t~) Díeter Blumen、^'itz， rz. t1.() .• .';. n. s. 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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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設똘1동들은 채택되지 옷하였다 현재 이 委員會의 !.':'*i!lt훌問용월에 

있어서 最大，*I!!i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憲法改훌과 國民投票의 윷施問 

짧와 基*i去 제 146조의 빼除問울용라고 하며 w 아울러 훌i;1;i!lt훌論짧가 시 

작되면서 ~家*ll織K系는 물론 흉本않파 관련한 훌本法의 i!lt표論講가 

확대되고 있으며， 이러한 :융혔가 모두 반영된다연 대폭척언 쩔法않훌이 

。l루어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끼 

3. ~i1훌훌*i'Ó 111146條의 i옮!Il問題 

(1) 基*法 新 第146條의 j훌義 

￡￥껴~H: • 제 146조는 훌** 前文외 훔I't--命題를 충즉시키기 위해 

제23조의 未編入j也域의 ~1Il編入에 의한 再統-의 方)낸 이외에 흉iξ$11 

定η얹에 입각한 확統 의 方法도 열어 놓고 있었던 규정이다 이 條項

은 西뼈에서 쩨훌統一을 民族自決#흩 行使에 의한 흉i去制定行홉에 의하 

여 당성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따라 

서 좁 제 146조에서 예정된 全獨훌훌法은 西뼈基本法의 改正이 아니었 

다” 홍동本'*에 따르면， 흉本j去의 改正은 基本'* 제79조의 方法에 따라 

야 하는 것이며 그 限界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 146 

조의 全짧￡훌훌i*은 基本ì;1;이 규정하는 완전한 쩌立的인 것이요 g由흉 

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西뼈基本法과 分짧된 獨創的언 

lI!. i;1;야어야 하였다 ';1 그러나 저1146죠는 반드시 新흉法의 용II~훌를 쫓務化 

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Jl.M도 있었다. 만일 全뼈훌國民이 西jJj경훌本 

‘조에 만족해 한다면 基本않을 !짖쫓할 홍훌務는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
다 ι1 

統-후 제146조는 ‘統-j흥꺼’ 제4조 6호에 따라 “獨않의 統-과 自 由

가 성취왼 후 全뼈遠國民에게 i쩔用되는 이 基本않은 뼈退固民이 自由로 

44) Ebenda. S. 468: Dieter Blumenwitz, a.a.O .• S. 9, 
45) Dirk Heckman •• ‘Verfassungsreform 띠s ldeenwettbewerb zwischen Staat und 

Volk," DV BI, 15. August l~n， S. ~4~. 

46) Giese -Schunck, Grundg，잉~" 끼ûr dre Bundesr영 ‘“‘k Deutschlond, H162. S. 279 金i홉if<!， 
‘!t.ìJ.;파 l>l1í<1It→問잭;않찌 J， !f.~양 211((서윷大 g，훨ßf1'l，r;Jf， 1966) , p. 37 

47)von Mangoldt.Kleirμ Das BOnner Grundgeselz /, 2. Auf1. (Berlin; Frsll2 Vahlen 
GmbH. 1957) , S. 130 ‘ 金업i*-. 떠쩌용， p. 7: Dieter Blumenwitz. 0.(1.0 .• S. 6 

48) 1'tf1t~， wî뼈흥. p. 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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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決定으로 의결한 쩔法이 였力을 發生하는 날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” 

라고 개정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이 基本'* 新 제 146조는 憲ì**ta

(Verfassungskompr omi H)의 흉物로서의 '111용이 캉하다… 東獨이 l!!í l용 

고} ‘統-j않杓’을 뼈옮함에 있어서 후에 新훌i去을 힘11 :æ:항 조건으로 제23 

조 2항에 따른 생入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，… 더욱이 그 。l전인 1989년 

가을에 얼어녔던 東쩌에서의 平和효휴命도 역시 장래에 가서야 비로소 창 

설되는 새로운 뤘ÎT를 지향한 것이라기 보다는 具體a~~로 인식될 수 

있는 基本法의 ~i.去￥'1<1추을 지향한 것이었다 

원래 ‘옮-條約’ ta훌훌jêf웅에서 西獨政府는 제 146조를 빼除하려고 하였 

으나. iiiH료훌이 지도하논 써政府(특히 Saarland)를의 강력한 주장에 의 

해 제 146조릉 존속시켰다:il) 社民양의 견해에 따르연， 훌本法은 단지 jê 

j용JIIl만을 위해서 制定되었을 뿐이며 결코 獨않딩업fξ。1 그들의 !.':ì去힘l定 

樓力에 의해서 자유흉게 自 êiR定에 의해 決꿇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

다? 이와강이 “ll'. ì;1;問III!를 미해결인 채로 놔좋 것?융 요구한 M民홉의 

주장으로 존속하게 된 제 146조는 본래 再m--jljvJí으로서의 意R후가 ‘統

-條杓’ 제4조 6호에 의해서 변화된 흉""를 가지고 재퉁땅하였다 ;11 

。1 찰은 사실을 근거로 基'*'W이 이제는 길안獨앨國Jj!에게 었力이 있다 

할지라도 新 져1146조의 存*홉에 따른 흉2에去의 햄定的이고 1염훌há'l언 ↑뽀 

格융 새로운 시각으로 홀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즉， 東쩌의 編

入으로 말마암아 제 14H조가 그 @用씬홍이 없어졌다는 基本法改正뚫홈 

을의 見없~O는 이저1 그 71초를 잃게 되였다눈 주장이다- 특히 ‘統 l홍杓‘ 

제5조에서 “제 146조으1 ~!Il엣깐”에 대한 í1IJ옵는 제 14fi조의 의마을 약화 

시킨 것이 아니따 E히려 그 1'1'10에융 확인한 셈이라고 한다， 왜냐하면 

제 146조는 ‘統-뼈*’j’에 갱한 2년이란 ，，， jUJlr.져을 념어서도 였力을 갖기 

-1 9) Dieter Blumt'nwitι a.rdJ .. ~ ‘ 
미J) .Mt .fi.lU씨’의 해ι，양0￥ ,,*,1< f!i 에 141;.1"-에 따든 '>1찍i요91 :~αIM'..i::에 대안 '1M *9} li!. 

U~ lf.'~으 I Jè .-f-.:1.쳐l! lj에 대해 ìkι~ ι자+ “’fJ 21 .윈타회의’(Rundc>r Th'l ch)의 쩌영은 
꽉앙fι뜨보니 IIk. lfj~’j으로 아우런 써':t'u-?， "óμ1 붓샌다 Diet l'r Blumenwilz‘ a.o.O .. ε a 

51) Marlin l< ride ’ Ar t. UtiGG: Brüde ~U ‘ Ißl'T ileu‘” 、이fllssunι ZC'II.~C'hπIfl fiir 
Rechtspolrtlk(ZRPL .Jonuar 1‘/!Jl , S ‘ l 

32) Dieter Blumen’"ι 。 o .o . .s. !) 

53) Ebendι S ‘’ 
54) Ebenda. S. 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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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) Ebenda. S. 468: Dieter Blumenwitz, a.a.O .• S. 9, 
45) Dirk Heckman •• ‘Verfassungsreform 띠s ldeenwettbewerb zwischen Staat und 

Volk," DV BI, 15. August l~n， S. ~4~. 

46) Giese -Schunck, Grundg，잉~" 끼ûr dre Bundesr영 ‘“‘k Deutschlond, H162. S. 279 金i홉if<!， 
‘!t.ìJ.;파 l>l1í<1It→問잭;않찌 J， !f.~양 211((서윷大 g，훨ßf1'l，r;Jf， 1966) , p. 37 

47)von Mangoldt.Kleirμ Das BOnner Grundgeselz /, 2. Auf1. (Berlin; Frsll2 Vahlen 
GmbH. 1957) , S. 130 ‘ 金업i*-. 떠쩌용， p. 7: Dieter Blumenwitz. 0.(1.0 .• S. 6 

48) 1'tf1t~， wî뼈흥. p. 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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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 9) Dieter Blumt'nwitι a.rdJ .. ~ ‘ 
미J) .Mt .fi.lU씨’의 해ι，양0￥ ,,*,1< f!i 에 141;.1"-에 따든 '>1찍i요91 :~αIM'..i::에 대안 '1M *9} li!. 

U~ lf.'~으 I Jè .-f-.:1.쳐l! lj에 대해 ìkι~ ι자+ “’fJ 21 .윈타회의’(Rundc>r Th'l ch)의 쩌영은 
꽉앙fι뜨보니 IIk. lfj~’j으로 아우런 써':t'u-?， "óμ1 붓샌다 Diet l'r Blumenwilz‘ a.o.O .. ε a 

51) Marlin l< ride ’ Ar t. UtiGG: Brüde ~U ‘ Ißl'T ileu‘” 、이fllssunι ZC'II.~C'hπIfl fiir 
Rechtspolrtlk(ZRPL .Jonuar 1‘/!Jl , S ‘ l 

32) Dieter Blumen’"ι 。 o .o . .s. !) 

53) Ebendι S ‘’ 
54) Ebenda. S. 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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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이라는것이다.이 

한연 基*$ 新 제 146조는 종래 基本$'lJi1'f의 g용素로 남아 있으며 점 

차 ‘始原的 경~;去$11>í:11力’(pouvoir constituant originaire)으로부터가 

아니라 基*i1i의 않能j느로부터 유래하는 뺑뼈에 의해서 執行되고 過用

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， ‘統 fil\*，연’의 현法융tn은 基本法上의 ffi$問

題。1 며， ‘制反化된 lI!i:UII定fi力’(pouvoir constituant instituè) 機뼈으 

로서 Mi一후의 立$ll!關이 훌本法 제 146조의 i훌用問짧와 그 엄위내에서 

의 國民投떻間題즐 다루도록 행움하고 있기 때운이라는 것이다써 

(2) 基本많의 &.ìE과 新ffi$의 制>í:짧;흉 

1) 基*ÍÎ<의 改正論

흉*ÍÎ< 新 제 146조의 週用問g용를 基*i1i의 &표 내지 橋숨에 관한 問

짧라고 主張하는 견해는 끈온적표로 ‘統-f용쩌’의 정흔tξ~m은 基本iξ上

의 l!!$r，껴題라는 딩Îj~에셔 출발한다，，1 다읍에 그러한 짧據플 간략하게 

살펴본다-

첫째， 新흉法에 이트는 過{度規fß.!?.로서 基껴1<$ 新 >11146죠는 ffi$& 

훌의 ilM뭉엄응륭를 규갱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節次가 어영게 착수되어 

야 할지에 관한 규정도 포항되어 있지 않다 훌本法 빠 제 146조의 遍用

問題을 基*ÍÎ<의 <!j:正 · 補%의 問쩔로 보는 견해는 基本法 新 제 146조 

와 ‘統←-fl￥杓’ 제5조를 統合하여 그러한 節次를 규병하고자 한다 ‘統←→

條約’ 제5조는 統)쩌훌의 立$~없ßÐ이 基本ÍÎ< 제 146조의 通用問題흘 다 

루어야 한다고 하였다‘ 따라서 統-J월홉에서 基本i去이 척절한 것인가를 

흉효하는데 있어서 흉本;1-'上의 탱家빼뼈(立法機ßÐ)은 단치 基*法 제79 

조의 흉쩍훌에 따라서만 介入항 수 있다는 것이다 

경훌本iξ 제 79'ε 2항은 基*$의 &正은 聯해證용와 聯휘H_院의 tE짧꿇 

員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훨요로 한다 게다가 톨法改正의 立ÍÎ<홈는 

基本i호 재 79조 3항의 限界어l 구속당한다 그러한 이상 훌本法 제23조 2 

55) Martin Kriele, a.a.O. , S. 2 
56) 이에 대혜 ’'iiH .. "‘ 제5죠에셔 훌*i:ξ 제 146조의 척용에 관하여 統 lIJli의 {r. ì.ξlli! 

iIl이 2년내에 쳐리앵 것융 권고하고 잉는 것을 보연 l성액애진다고 강조한다 Dieter 
Blumenwitz. a.a.o .. S. 9 

:li) EI1enda. s. 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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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" 
항에 따른 댐훌統一이 。1루어진 후에는 훌本많 제 146조와 저'179조 2항 

사이의 內的I[lþßÐ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써 다시 망하연， 基本法 처1 

146조는 단순히 憲i:I<改正뺑力을 톨定化한 것.!?.로 파악하는 것야다 이 

때에는 基本法 처11146조는 제79조와 함께 흉本i1ii'J(iE의 한 方않을 實定

化한 것으로 그 節'](와 內容的 염IJ約에 있어서 基本法 제 79조의 il!i lìl윷 

받는다는 주장이다 具뺑的으로 홍法홍이 立i:I<*양關에서 응흉決되기 위해 

서는 혹은 兩院01 흉法*'1定용훌훌릎 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훌本j去 제 

79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兩院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 

며， 이때 훌本法 제 146조에 의한 基本i去<!j:正에는 改正의 'ß!界條項언 제 

79조 3항이 흉用된다는 것이다 ~JI 

툴째， 基*i'ξ의 正쏠↑훈을 들어 ~Ii훌法의 $IJ定을 반대한다. 흉*法은 

1949년 圍民投票에 根據하여 效力야 했生한 것은 아니지만 各住民에 의 

해 선출원 호4l‘흉을에 의해서 계속 숭인되어 왔그!.. 40년통안 훌本法의 

民主主養的 'IJi序는 비교적 높은 投票率을 보인 각종 投票→에서 i홉度의 

承응징올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基木iξ。1 훌i1i의 始l폈的인 國fξ投票ÍJ1'.I

正當性보다는 後世I'\:들에 의해서 제속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 

다는것야다.씨 

셋째， 새로 編入한 支혜들의 住l>:들도 1'1 ú! _로운 행序에 의해 基*w
에 찬성했음을 상가시키기도 한다 ‘統 一條꺼’ 제5조에서 규정한 훌*i，ξ 

제 146조의 ;m用問뽑를 基本法의 &正 내지 :fili16의 問題로 1￥*용할 뿐만 

아니라 제 146조의 ;뀔用에 따르는 탱l-H갚좋에 관해서도 회의척이다 예 

컨대 만일 西쩌住民야 비싼 統 홉用의 부답을 회피하려고 東쩌住L강윷 

다시 jj~除해서 그을과의 Bi係를 챙산하려는 ij Ó'J으로 國民앉票올 한다 

연， 흉本1去에 의해셔 추구하려는 統合은 이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

반대의 결과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연서 i멍民投票의 실시에 대해 

서도 反훤하고 었다‘1 ，(' 

58) Die Denkschrift zum Einigungs‘ prtrag. BT-Drucks. 11/77비l， S. :~!I 

Bundesrninister W이fgang Schäuble in der BundestagsJebate im 5. Seplt'mber 
1990, Bull. , Nr. 10!i, S. 1125: Dieler Blumenwitz. a.a.O .. S. U 

59) Klaus Stern, a.a.O. , S. 2Yl 
60) K. Hesse, "Das Grundges1ltz in der Entwicklung der BRD: Allfgabe und 

Funktion der Verfa딩 sung ，'‘ in : Handbuch des \'erfa.~sungsrechts der BRD. hrsg 
v. Ernst Benda, ~'erner Mayhofer. Hans- ’ochen Vogel unter Mitwirkunli ‘ on 

c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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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찬성했음을 상가시키기도 한다 ‘統 一條꺼’ 제5조에서 규정한 훌*i，ξ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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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) Die Denkschrift zum Einigungs‘ prtrag. BT-Drucks. 11/77비l， S. :~!I 

Bundesrninister W이fgang Schäuble in der BundestagsJebate im 5. Seplt'mber 
1990, Bull. , Nr. 10!i, S. 1125: Dieler Blumenwitz. a.a.O .. S. U 

59) Klaus Stern, a.a.O. , S. 2Yl 
60) K. Hesse, "Das Grundges1ltz in der Entwicklung der BRD: Allfgabe und 

Funktion der Verfa딩 sung ，'‘ in : Handbuch des \'erfa.~sungsrechts der BRD. hrsg 
v. Ernst Benda, ~'erner Mayhofer. Hans- ’ochen Vogel unter Mitwirkunli ‘ o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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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과 강은 論據에 의하면， 基本法 新 제 146조는 흉本法 제23조 2항 

에 따른 東獨의 編入으로 Iðt-前에 지녔던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다만 

“옳~i~은 新흉法의 랭效로 당연히 그 效力을 상실한다”는 自 明한 理致

를 밝힌 것에 붕과하므로 쨌止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… 

2) 新흉法의 힘IJJi論 

基*i1< f Jî 제 146조의 存:(f가 ~t.ξg쉬l定의 樓會라고 주장하는 見解는 

대체로 셰가지의 論R훌를 들고 있는데， 이를 다음에 간략히 살펴본다 

첫째， 共同的인 훌i~*Ij Æiêl용을 거쳐야 비로소 훌法。1 前提로 하는 

얘互平等한 存:(f로서 承認하는 m民이 形Iili:되고 그로부터 흘얻홈홍흥務가 

발생한다는 것이다… 이를 敎쩌하면， 基本i~에 의해셔 추구되는 民主主

義的 民族國家(demokratische Nationalstaat)는 댐民댐家(Staatsbür 

gernation)의 행앓， 즉 民꼈(Demos)의 國民(Nation)으로서의 i3ê.樓成

(E농lbstkonstitution)을 目행로 한다 A種(Ethnos)의 단순한 國家的

組짧 그 자체는， 즉 모든 g휠앨A들융 하나의 民族國홍로 統一하는 것 

자체는 그러한 쫓件을 充足시키지 못한다 쩌훌地1.Ii에 살고 있는 모든 

댐民을사야에 흉i1<*'1定을 용하여 맺어진 社용젖杓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

相互間의 連킹양義행(SoIidarpflichten)가 발생할 수 있다- ’홉않A 全짧의 

순수한 A種的 特↑초은 그러한 運쥐양홍흩챔에 대하여 올명확한 政治的 前f울 

를 。1흉 수 있을 뿐이다- 댐家市民(Staatsb미rgertum)의 {홉f않理念은 同

→民族이라는 애매한 情誼에 았는 것이 아니라 平等한 ir:(f.로서의 m民

의 相互承認에 있다는 것이다. 즉， 홉*'1度에 新흉흉가 編入되연， 그 編

λ이 영정적￡로 이루어쳤다 하더라도 장기적으흔 두 벙주의 시민올 만 

들게 핑으로써 l!li'ξ뿜‘뽕1에 올가결한 市民(citoyenneté)의 理念 자체를 

혜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市民으로서가 아니라 共同의 制

度을 양출하려는 자발적인 意志를 흉한 政治à~ 共同짧를 형성하는 과정 

으로서 íf.ìξ制定。l 필요하다는 것이다‘이 

KQnrad Hesse(l91:13J. 8.11 ; Bernhard Kempen, ‘ Grundgesetz oder neue deutsche 
Verfassung?~ ， NJW, Heft 15(1991), S: 967: Dieter Blumenwitz, a. (1.0., S. 10 
Reinhold Zippelius, MQUO vadis Grundgesetz ?~， NJW (199l), s. 23 

61) Dìeter Blumenwitz, a.a.o., S. 9, 
(2) Ebenda, 88.10-11 
63) Ulrich K. Preuß, a.o.O. , S. 12. 
64) Ebenda , S. 12 

'2 →행 "~ ￥→ 

둘째， 흉- 에 따른 쩌않댐民으1 Jfl< i김的 f양홉j이 크게 연오되었다는 것 

이다. 즉， 새로 성럽된 獨逢民jj;댐호의 市民들은 우선 쩍!i去mlj ;f'을 통하 

여 그틀의 새로운 政治的 共同앓를 形Iili:해야 하듯이 民族國家로 조직된 

전체로서의 ’회앨國民도 역시 유럽共同짧와 l!t界'1'和에 기여하는 問題와 

관련하여 그들의 地位를 새흉게 Æ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東歐社슐主 

義탱家에서의 ~훌 • 閒放은 政治à~ 생~~홈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戰後

國際￥9tJi<흩 근본적으로 뿔훌시켰으며， 흉本U';; j:에文에 1949년 규갱된 

“獨훌댐民은 統→된 유럽의 101좋한 橋成員으로서 l!t界平￥n 에 기여해야 

한다n는 서약은 ~正되지 않은 가운데 Iðt-된 獨흉民族國흉가 새로이 

건설됨으로써 유령과 세계에서 뼈遠A들의 새로운 投뽕1I을 파악함 수 었 

어야 한다는 것。1다 따라서 世界'l'fU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新憲iHII定

이 필요하다는 것야다… 

셋째， 이러한 論據는 ~i1<윈흥念論的인 i'JI面이 캉하나 ~i1<~￥*￥論的 {메 

面에서도 基本法 新 제 146조는 그 外形上 憲法*'1定憶力의 行使훌 훌定 

化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*￥*훌 }ï$에 따르면， 基本法 新 제 146조 

는 훌本法의 ，~쩌좋à~ 'l'tlll을 표현하는 의이릉 가질 뿐만 아니라 이 臨時

힘j 住格은 fml!.i~制Æ:에 의하여 극복된다는 論理률 갖는다는 것이다 

그 결과 基'Hξ의 全而à~인 ~~이 基격~î去上"1 흉셰~ì去~正節次와 改正

의 限界흘 규갱한 基本iι 제79조의 병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

이와는 別個의 흥f.t려(J1홈을 ~11<하고 있는 훌'"‘1< 新 제 146조의 규정에 

그 ~i1<的 IJ!뼈를 갖고 있지 때 운에 훌4“죠 ~훌의 節'K와 內容은 안전 

히 開放되어 있다는 것이다“ 1 

이와같은 쇄 후 져1속되는 표*i1、 제 14(ì조에 관한 :@'$.융爭은 근본척 

으로 옳끽Fi1< 제 146조와 ‘統 -jl!*'J' 져1153:.가 서로 오순되는풋한 內容을 

당고 있기 때문이다 훌法양행倫때 입장에서는 ‘統- -條約’ 제5조를 우시 

하고 基本i~ "11146조의 外形반을 가지고 흉i);制;다똥力을 實定化했다고 

보기에는 다소 우리가 있는 것으-로 보여진다 그래서 흉本냥 져1146조와 

‘統 -1.용約’ 제5죠를 統合하여 ’￥짧하려고 하는 노력이 '!<짧하깨 어껴지 

(5) Ebenda. S. 1:1: ).lartin Kri!:'lι a.aD . S. 1 : Rudolf Steinberg , a,a.O. , S. 24H. 

fi6) Berndnard Kempen , a.a.O. , S. 9( ;4 ff: ~lartin Kriele. a.a.O. , S. 2 ff: ~κ11. 떠 

1&~ !t. p. :i~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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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&~ !t. p. :i~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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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컷이다 다만 새로운 統-國家建設에 따라 새로운 歷史的 使命意짧 

음 獨흉民族이 自쩔할 때는 新좋ì:l1의 $IJ숲이 절설히 펼요항 것이다 그 

러나 현재 쩌退國1l1;(특히 훌j!Ij!옳國民)의 흉:짧속에는 fOC存의 경훌本$01 

지난 40얘년간의 正홉↑뽀을 지녀봤옹 뿐만 아니라 統 ’톨送의 基*fI<Fî'

로서도 通合하다는 保守6애인 J얻‘考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

다. 

4 새로운 國家 g협條項의 i을jJ， 

·統 jll;;約’은 제5조에서 새로운 國家g행흘 훌本法에 추가할 것인가에 

대한 問R1!흘 統→!!õ훌의 立tξ機In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 

다‘ 이미 獨훌統合過程에서 東獨의 이흔"t ‘圓卓슐흉lI!l$草흥…)에서는 

i';lr:훌몇31<事項으로 댐fξ投票，11의 {몫障을 비훗한 정를境保홈， 댐民플의 平

和的 共存에 대한 쫓if性， 多훌의 殺용jj!(짧의 生훌파 {횟用의 禁止 등과 

같은 國家텀標의 設숲을 옮示한 바 였다써 

基本法은 國家行용의 目的 몇 方向에 대하여 구체껴이고 세부척인 규 

정은 펴하고 소극적이고 포괄적인 原DIJáIJ 規定2.록 특히 社융國家原理 

(基本j去 제20조， 제28조 응) 조항에서 당고 있다. 이청은 社용的 基本*양 

의 領i행을 확대하였던 바이아르훌法파는 큰 차이을 보야는 정이다"" 따 

라서 基本法의 새로운 國家，H영設Æ파 관련하여 바이아르惠法의 사혜가 

많이 거흔되고 있다. 

基本法은 그 ~IJ定當時부터 짧l협 빛 社율fl<J추의 %흥成을 立法홉에게 委

if하고， :tr. i去홈의 政治的 形成의 自 á:I (po1itische Gestaltungsfreiheit) 

만올 法治國家的 g統과 社홈的 正홉性의 根本的인 업由와 保P흉에 j힘東 

시키고 있다. 社홈園家條項은 바이마르흉法의 方$十(Programme)과 生活

67) Helmut Simon. ‘ Vom deutschen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"' ," Die 
geeinte Nation Braucht ihre Verfassung, Die Zel( Nr. 29 (13. Juli 199이， SS 

8-9; Dieter GrimIlι ~Das Risiko Demokratie. Ein Plädoyer 에， "야n η.euen 

parJamentarischen Rat," Dw Zeit. Nr. 33 (10. August 1990). S. 34 
68) Peter J. Opìlι "!';;lIl!i-;Jllf영에서의 흩i*파 랩mr.벼I용"， fMt-뻐Illllf었，{명土統 

~~， 199이. pp. 189-190: Andreas Heldrich, Harst EidenmüIJer (i피R앉行 해)‘ "' 
‘ '/fitMè--'~ ~ <;’ Qìξ(ll] l종뼈I!~. rν 그 1) Ã r .J. No. 967 (1991ι1 1. 15) , p. 67 

‘”이 Peter Badura, øStaatsaufgaben und Teilhaberechte als Gegenstand der 
Verfassungspolitik," Aus pohllk und Z““'geschichtι Q,Q.O., S. 2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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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l<J후 대신에 民主主義的 훌옳社용의 중요한 댐家의 끓題를 특갱지우기 

위하여 基本法內에 수용되었다 거기에는 신중한 짧保의 1l/i1l.~1f.J 고려뿐 

만 아니라 가능한 憲法的 않t'J의 實f見에 있어서 바이마르憲法의 경헝을 

통해 얻은 흥찰력이 나타나 있다.… 

한연 基本法과 비교하여 州훌i去은 바야마르흉法을 많。1 숭쳐1하여 iill 

g홈規fß( Aufgabenormen)과 社會的 ‘ 經濟i~ lIIi利와 義務의 g짧을 수용 

하였다. 예컨대 "t이에른州흉法은 제3조 2항에서 ”國家는 g然的 生l좁 

!U훌 및 文化的 傳統을 보호한다n고 하고， 제 166조 2항에서 ‘누구든지 

勞動에 의해 生計흘 維홈항 1양利를 갖는다”고 하였다.… 

民主主義的 福祖國家에 찢求되는 짧짧는 ~ì:I<內에서의 특별한 規%化

릎 훨요로 하지 않고 政治的 節次의 FH혹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政

治的 節次는 ~ì:I<을 통해셔 fl<Jf와 方向 동을 유지하게 되며，~的 j;J 

束과 i흩規에 JjÆi엉한다 또한 國家11'用의 일정한 g的파 誤題는 國家의 

팀的과 끓題에 관한 1!j'!<規.îl에 의해 정럽휠 수 었다. 그래서 ’힘途의 

再統-은 國家作用에 관하여 많은 쭉求릎 용러일으켰다 에쩌進的。1며 社

용의 짧杓的인 全獨흉內에 균등한 또1돼1(1111의 성취는 國家의 中心홉짧 

이다 :-:;1 이런 IlUI;에서 흉法政策에 관하여 ‘統→jllli ff.'J'온 일련의 규정속에 

셔 國家의 課훌훌 및 ."fü1낭의 쫓任융 없ftlt하였다 그중에셔 중요한 것으 

로 勞훌h파 깨t會j*障(제30조)， 家族과 %용女(제31조)， 월境保품(저134조) 

빛 文化 敎좁(제:i.S조) 풍을 블 수 있다 

그라고 훌法이 國家의 ""용훌를 규정하거나 댐家g的에 관한 규정이 흉 

法에서 WiJ除원 때에는 課짧實行의 Jil去， 財JfJ< 및 X셔間이 政治i~ i!t斷의 

問짧로 띈다 즉， 새로운 國家H써에 판한 m定으l 利益과 썽종흘 판단할 

수 있는 훌法政策的 훌準은 @딩家目 i'J에 판한 규정이 파연 홉f劃으로서의 

흉法의 未來指向的인 없能과의 'Ji l'!건" 課I!!íliW能力， 經i齊的 成就能

力 및 國庫의 財Jtk的 負l1iI li~力에 달려 였다고 할 수 있다，，1) 

결국 統→→뼈進의 \l.I‘Mk策의 問題로서의 새로운 國家目標設定問題는 

위와 같은 基準에 의거하여 論짧펠 것이다. 

70) Ebenda‘ S. 24 
71) Ve야""맹en der deulschen Btmdfdänder, .1. Aufl (München: rltv. 1991). 잃 89-121 
72) Peter Badura. 0.0.0., S. 25 
73) Ebenda. S. 2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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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올 法治國家的 g統과 社홈的 正홉性의 根本的인 업由와 保P흉에 j힘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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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) Helmut Simon. ‘ Vom deutschen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"' ," Die 
geeinte Nation Braucht ihre Verfassung, Die Zel( Nr. 29 (13. Juli 199이， SS 

8-9; Dieter GrimIlι ~Das Risiko Demokratie. Ein Plädoyer 에， "야n η.euen 

parJamentarischen Rat," Dw Zeit. Nr. 33 (10. August 1990). S. 34 
68) Peter J. Opìlι "!';;lIl!i-;Jllf영에서의 흩i*파 랩mr.벼I용"， fMt-뻐Illllf었，{명土統 

~~， 199이. pp. 189-190: Andreas Heldrich, Harst EidenmüIJer (i피R앉行 해)‘ "' 
‘ '/fitMè--'~ ~ <;’ Qìξ(ll] l종뼈I!~. rν 그 1) Ã r .J. No. 967 (1991ι1 1. 15) , p. 6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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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) Ebenda‘ S. 24 
71) Ve야""맹en der deulschen Btmdfdänder, .1. Aufl (München: rltv. 1991). 잃 89-121 
72) Peter Badura. 0.0.0., S. 25 
73) Ebenda. S. 2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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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論짧되는 ~~:ξij(]흠으| 對홍 

‘共同혼i't委員會’가 당연한 憲法改옳은 ‘統→f흥約’ 처1)5조의 WJ1율에 따 

른 基本法의 &正 . *없完의 엉위을 녕어 각계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그 

대상이 확대되고 있다. 다음에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 主홍없，뭘융 

몇가지 간략하게 잘펴보기로 한다. 

첫째， 基本法改표의 대상으로 國際關係와 관련하여 다응 홍項。1 경호 

되고 있다끼l 

(j) 유렵統合파 관련한 것으로 基本法 저1)24조(集圓安全保障1Ilmr)에의 

11，盟)의 i!I<표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， 빠죄j王義의 *11", 및 행1tr.여짧로 

서 國際뺑함에 高않(Hohei tsrecht)을 양도하는 것과 판련한 聯켜i의 컬 

정에 州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. 아울러 유형統f응을 전 

제항 경우外國A에 대한 Ji;方 g治용짧樓의 î2定問題가대두되고있다i"}) 

@ 統-쩌速。1 l!t界'1'和維持에 기여하기 위해 이른바 PKO(UN平和

維홉活動) 참여을 위한 聯혜軍의 f홉jj.iJj\兵에 따른 基*i'ξ 補完의 問題

가제기되고 있다커) 

@ 基本j去 제 16조외 亡命홈(Asylrecht) 保障條項은 統→후 제3세계호 

부터 우분별한 짧民의 流入으로 말미앙은 問짧에 대처하기 위해 jI!찢f1'i' 

意로 。1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흉本i링을 改正하기로 하였으며，π) 이에따 

라 j톰흉융흉용는 1993년 6월 26일 λIlU)限과 잉6速審죠節;k D&:줍R툴 움子 

로 한 政få亡命에 관한 새 法律을 마련함으로써 종전에 無mrJ'R 보장하 

던 政治亡命과 관련한 基本法을 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홍훌上 

政治t命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-… 

@ 승인되 지 않은 좋需物資 빛 戰염해훌6웅의 i웅 III과 大훌破벚iit짧 生얻E 

74) Fritz Ossenbühl, a.a.O., S. 434 
75) Ebenda , S. 474 : íJIL!lí. E ~j. 199'l년 9영 21일 p. 5 
7“) ’F제‘흩싸의 유엔역항에 어영게 참여항 것인가의 운셰와 관련하여 ’톨잉l1li쥐J'I'외 ili* 

i)ji兵여행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1993년 6월 23영 11111lll<i~m써所는 쩌!!I'l'이 
UN 'ffO싸.jH.'f4HPKFJ 으로 소땅리아에 닝아있융 수 있다고 ~Ji!t항으후써 JMIIII쩌lll! 

으l 완션한 平!Il짧홈훌 흥'"의 깅융 연었다고 한다 「훌포 B 앵_j. 1993년 6월 25일， p.7 
및 1993년 7영 26얼. p. 5 

77) 'φ央 B짧j. 1992년 12월 8일， p.9 

7H) r:<<엎 B 왜_j， 1993년 6영 30잉. p. 7: ílφ 짜 n 행j. 199:-1연 6월 ’o영. p. 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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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훌i去的 섣止問짧가 경프전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다. 

둘째， 國家組짧없系와 관련한 훌本i1<의 &JE論짧이다 7~U 

@ ‘Mt-{홍約’ 제5조는 에흘린파 브란덴부르크의 再編成 可能性에 관 

해서만 언급하고 었지안， 훌本않 제29조의 @뼈Jl‘~JH빼(州)의 챔￥*링Ji!t에 관 

한 쫓件 및 節次에 대한 폭넓은 홈檢討가 요챙되고 있다 아윷려 파거 

부터 州틀 샤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‘財政훌않’에 대한 問앓도 거흔되 

고있다 

@ 基本;$;1: ~￥.ffi과 싸|사이의 I!!I↑*&홍의 問짧가 전반적인 면에서 제 

가되고 있다 즉， 基本法 제72조의 뼈혜l파 ;hN와의 짧合的 立$홍I영 

(konkurrierende Gesetzgebung) ~Ii域에서의 州의 立$11限l1Itk 빛 聯

.ffi과 州사。l의 *흩限에 대한 基本i去옵혐事l용의 再lIi討. 基本法 제 24조의 

國際機흙에의 主#앓홉j효에 있어서 g압좋B上院의 介入빼 행化， 基本法 제32 

조의 國際關iÆ에서의 州의 1fU없P용大 등이며， 아울러 圖家Jfí!1양 i$; 몇 生

꺼흉톨용쩔分몽f 퉁파 갇이 g헤휘0의 統}的 規律。l 필요한 사항에 대해 聯쩌 

의 *훌限。l 강화되어야 한다는 갱。l 제기되고 었다." 

@ 현재 州 맺 뼈方g治團體에서 장 발달된 펴:接&主主餐않rJ度가 聯.ffi

次元에서도 도입되어야 힌다는 것이다 특히 州에서 챙해지는 바와 같 

이 國民이 직정 立法퍼햄에 참여하는 國民까;法(、T olksgesetzgebung)이 

흉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"" 

@l!lr>혜짧道.i\l便. i1it호安全훌lIii. 등의 훗;용通f듭 部門의 民쯤化가 財

政的 ;!:.、홉에 의해 제기핑에 따라 이에 관한 흉本法의 &JE이 시도되고 

있다 

셋째， 훌本候과 관련한 基本i1:의 改正問&흘이다 훌-$:lfl의 椰大問챔는 

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論爭의 소지가 많고， ，회家쫓ff짧댐와 판련하여 

國家財i않問題와 직결되어 있어 함_I)'이 싱한 부분이다.인 

(j) 기본척으로 rIt용에1 基*111:의 빼太問뼈로서， 예릎 플어 ~Il'용챔供詞 

求11. 1主居의 ~"iit11l: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， 나아가 이에 대한 訴求양의 

79) Fritz Ossenbunl, a.a.O .. S. -I ì .j 

8이 rßi~ j1;f.l!: 꾀i~$fé응 fl!f.1!I._j, 데j쩌용. p. 94 
íll) Degenhart. ’‘Direkte Demokratì(' in den Ländern-Impulse fur "" Grundgesetz?"‘ Der Slaal , Hl연 。1승우.Ilo:서~，;"‘ pp. ~()l-긴l2 
1:12) Fritz Ossenbühl. a.a.O .. S . .tÎ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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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論짧되는 ~~:ξij(]흠으| 對홍 

‘共同혼i't委員會’가 당연한 憲法改옳은 ‘統→f흥約’ 처1)5조의 WJ1율에 따 

른 基本法의 &正 . *없完의 엉위을 녕어 각계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그 

대상이 확대되고 있다. 다음에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 主홍없，뭘융 

몇가지 간략하게 잘펴보기로 한다. 

첫째， 基本法改표의 대상으로 國際關係와 관련하여 다응 홍項。1 경호 

되고 있다끼l 

(j) 유렵統合파 관련한 것으로 基本法 저1)24조(集圓安全保障1Ilmr)에의 

11，盟)의 i!I<표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， 빠죄j王義의 *11", 및 행1tr.여짧로 

서 國際뺑함에 高않(Hohei tsrecht)을 양도하는 것과 판련한 聯켜i의 컬 

정에 州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. 아울러 유형統f응을 전 

제항 경우外國A에 대한 Ji;方 g治용짧樓의 î2定問題가대두되고있다i"}) 

@ 統-쩌速。1 l!t界'1'和維持에 기여하기 위해 이른바 PKO(UN平和

維홉活動) 참여을 위한 聯혜軍의 f홉jj.iJj\兵에 따른 基*i'ξ 補完의 問題

가제기되고 있다커) 

@ 基本j去 제 16조외 亡命홈(Asylrecht) 保障條項은 統→후 제3세계호 

부터 우분별한 짧民의 流入으로 말미앙은 問짧에 대처하기 위해 jI!찢f1'i' 

意로 。1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흉本i링을 改正하기로 하였으며，π) 이에따 

라 j톰흉융흉용는 1993년 6월 26일 λIlU)限과 잉6速審죠節;k D&:줍R툴 움子 

로 한 政få亡命에 관한 새 法律을 마련함으로써 종전에 無mrJ'R 보장하 

던 政治亡命과 관련한 基本法을 개정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홍훌上 

政治t命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-… 

@ 승인되 지 않은 좋需物資 빛 戰염해훌6웅의 i웅 III과 大훌破벚iit짧 生얻E 

74) Fritz Ossenbühl, a.a.O., S. 434 
75) Ebenda , S. 474 : íJIL!lí. E ~j. 199'l년 9영 21일 p. 5 
7“) ’F제‘흩싸의 유엔역항에 어영게 참여항 것인가의 운셰와 관련하여 ’톨잉l1li쥐J'I'외 ili* 

i)ji兵여행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1993년 6월 23영 11111lll<i~m써所는 쩌!!I'l'이 
UN 'ffO싸.jH.'f4HPKFJ 으로 소땅리아에 닝아있융 수 있다고 ~Ji!t항으후써 JMIIII쩌lll! 

으l 완션한 平!Il짧홈훌 흥'"의 깅융 연었다고 한다 「훌포 B 앵_j. 1993년 6월 25일， p.7 
및 1993년 7영 26얼. p. 5 

77) 'φ央 B짧j. 1992년 12월 8일， p.9 

7H) r:<<엎 B 왜_j， 1993년 6영 30잉. p. 7: ílφ 짜 n 행j. 199:-1연 6월 ’o영. p. 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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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훌i去的 섣止問짧가 경프전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다. 

둘째， 國家組짧없系와 관련한 훌本i1<의 &JE論짧이다 7~U 

@ ‘Mt-{홍約’ 제5조는 에흘린파 브란덴부르크의 再編成 可能性에 관 

해서만 언급하고 었지안， 훌本않 제29조의 @뼈Jl‘~JH빼(州)의 챔￥*링Ji!t에 관 

한 쫓件 및 節次에 대한 폭넓은 홈檢討가 요챙되고 있다 아윷려 파거 

부터 州틀 샤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‘財政훌않’에 대한 問앓도 거흔되 

고있다 

@ 基本;$;1: ~￥.ffi과 싸|사이의 I!!I↑*&홍의 問짧가 전반적인 면에서 제 

가되고 있다 즉， 基本法 제72조의 뼈혜l파 ;hN와의 짧合的 立$홍I영 

(konkurrierende Gesetzgebung) ~Ii域에서의 州의 立$11限l1Itk 빛 聯

.ffi과 州사。l의 *흩限에 대한 基本i去옵혐事l용의 再lIi討. 基本法 제 24조의 

國際機흙에의 主#앓홉j효에 있어서 g압좋B上院의 介入빼 행化， 基本法 제32 

조의 國際關iÆ에서의 州의 1fU없P용大 등이며， 아울러 圖家Jfí!1양 i$; 몇 生

꺼흉톨용쩔分몽f 퉁파 갇이 g헤휘0의 統}的 規律。l 필요한 사항에 대해 聯쩌 

의 *훌限。l 강화되어야 한다는 갱。l 제기되고 었다." 

@ 현재 州 맺 뼈方g治團體에서 장 발달된 펴:接&主主餐않rJ度가 聯.ffi

次元에서도 도입되어야 힌다는 것이다 특히 州에서 챙해지는 바와 같 

이 國民이 직정 立法퍼햄에 참여하는 國民까;法(、T olksgesetzgebung)이 

흉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"" 

@l!lr>혜짧道.i\l便. i1it호安全훌lIii. 등의 훗;용通f듭 部門의 民쯤化가 財

政的 ;!:.、홉에 의해 제기핑에 따라 이에 관한 흉本法의 &JE이 시도되고 

있다 

셋째， 훌本候과 관련한 基本i1:의 改正問&흘이다 훌-$:lfl의 椰大問챔는 

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論爭의 소지가 많고， ，회家쫓ff짧댐와 판련하여 

國家財i않問題와 직결되어 있어 함_I)'이 싱한 부분이다.인 

(j) 기본척으로 rIt용에1 基*111:의 빼太問뼈로서， 예릎 플어 ~Il'용챔供詞 

求11. 1主居의 ~"iit11l: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， 나아가 이에 대한 訴求양의 

79) Fritz Ossenbunl, a.a.O .. S. -I ì .j 

8이 rßi~ j1;f.l!: 꾀i~$fé응 fl!f.1!I._j, 데j쩌용. p. 94 
íll) Degenhart. ’‘Direkte Demokratì(' in den Ländern-Impulse fur "" Grundgesetz?"‘ Der Slaal , Hl연 。1승우.Ilo:서~，;"‘ pp. ~()l-긴l2 
1:12) Fritz Ossenbühl. a.a.O .. S . .tÎ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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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쩌~11i 파 ~ìJ.:問용 " 
;잉定f져題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

@ 女性의 시각에서 基本法上 男女同等樓의 f용障꿇化가 제기되고 있 

다 

@ 경훌本i去 제6조의 婚뼈 家!li條項에서 婚뼈으로부터 家族械念을 분 

려하고 非義務的 敎홉에 관한 父母의 훌m的 흥윷務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

있다‘ 

V. 鎬 옮 

(1) 쩍훌統→ + 듬융즉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:f!i去ÒI(후 r.'i!!!는 ‘統→條염’ 

에 정한 2년의 기간융념겼음에도불구하고그혐決方쫓아 확정되지 않고 

있다 양本&改正과 新훌m*'IÆ:의 문제를 두고 40여년간 正當性을 확보해 

온 훌本法의 테두려 내에서 tm-에 따르는 基本法의 제한된 範@잉內에서의 

改正 내지 補完(새로운 國家텀標의 設Æ:問題흉 포항하여)에 그쳐야 한다 

는 主張은 대체로 흉民훌(CDU). 基社흉(CSU)파 g民;f; (FDP) 동 保守

的인 JJ< t슴훌團과 그 지지자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社民흉 

(SPD). 民社훌(PDS 흉흉東獨共훌훌의 後身)， 同盟’90(Bündni， 90) 및 綠

色양 (Die Grünen) 등 훌新!l'훌과 그 지지자을은 新옳法의 *'1숲과 國民

投票의 ￠‘須的 홈施에 대하여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

이려한 훌ma2흩꿇爭에 관해 전망하면， 결국 基本法에 대한 쩌흉國民 

의 認識과 liIt-iIllt몽에서 소외되었던 集뼈의 경lf*훌 어떻게 반영항 것이 

며， 유럽의 i1i.合iIllf용에서 새로이 창설된 獨j훌의 f강힘에 대하여 獨훌國 

民 스스로 어느 청도의 의미를 우여할것인가에 달려 있다고할것야다 

확실히 基*m은 國內外的으로 그 표쏠性파 영li1î力을 인정받아 왔다 

’훌훌의 P及收統-이 단지 西쩌의 우월한 經濟力에 의해서만 가응했던 것 

이 아니라 훌本法의 iE1졸性과 規웰力이 東쩌에까지 마친 結果라고 보지 

않을 수 없다 그것은 ‘統-條約’이 그 前文에셔 ‘法治國家的 民主的

벚 社會的 聯왜國家에서 함께 平fIl와 自由을 누리며 상고자 히논 兩해 

國民의 ;승願에 따라 ”라고 하여 統-올 成就했응을 흘言한 것을 보면 

명백하다 基*i"，의 확충된 正當性과 規節力을 根援로 基本法의 틀 내 

에서의 改正 내지 *빼完은 이라한 I!I!點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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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려나 한편으로 獨않A플의 새로운 統→國家는 현재 1!t界흉흘에서 

새흉게 획득한 l1IltiL에 따라 그들이 준비할 수 없였던 f양용인J을 부여받게 

되였다‘ 。1에 따라 쩌흉A들은 그러한 짜휩l을 당당할 것을 요구받고 았 

고. 01 쟁과 관련해 1!t界平和에 기에하는 方向~로 톨iξr.~l훌훌 다루어 

야 항 것이라는 정이 강조되고 있다. 예컨대 1iIt-後 다시 대두되고 있 

는 F핑右化{볍向은 바이마르時f'<:의 흔란을 재현할 可能性도 排除항 수 없 

다눈 정에서 과거에서 유래된 ，용j훌A의 특별한 JHl'意짧이 그 어느 때 

보다도 강i되는 것이다 결국 쩌;a社會의 同→性(Identität)의 뺑化에 

따른 獨쩔A의 새로운 自己행짧 自己定義의 쫓求는 j}'j( l台的 自己않成으1 

계옹펀 형식으로， 즉 흥法制定의 形"'~로 나타날 수 었을 것이다‘” 그 

렇게 되면 統獨過원에서 소외되었던 훌團S로 하여금 새로운 政治共同

빼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憲法의 統合的 엄훌能。l 강화되는 

제가가필 수 있을 것이다 

(2) 獨앨統 ;IM움과 統 후의 훌法ao중論꿇을 통해 옳半홉統-과 관 

련한 示g종點응 우리는 얻을 수 였다 울흔 西獨基本i去의 暫定l!lmå<J •* 

111과 다른 우리의 종法狀싸올 쩌생파 비교하기가 어렵지만， 전체적인 

연에서 }행~의 先f찌는 우리에게 양，)11-을 주고 있다. 

첫째， 빼&統 이 d셔뼈훌本i去으| 확"'-한 正좁 t生과 !fI.t<í↑뽀에 의해 ì-*û~ 

으로 완성되었다는 정에서 統-問짧는 단순히 政治의 1염쩔로 올럴 수 

없으며 바로 ìtÁ'J 댐題라는 염응 잘 알 수 있다‘ 따라서 。1 제 우리도 

統 (問I!B에 대한 ì-*á<J ].윷近의 必랐↑*을 새상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

우리 흉iE이 U여째훌i>:i1U:으I '1'1;"憲ìJ;á'， 엠l땀을 갖고 있지 않기 때운에 

쩌않에서와 샅은 ‘~ì~&l양 rr~lill가 제가되기 어려 훈 면도 있겠지만. 'Jlli 
흉ìJ;下에서 빠 써]Íl] 노력을 규갱한 ’아~i1i.- -，，~t영(저114조)의 效力確保플 

위해 홉~H'<:n<J ￥t ‘k論l'It에 엽각하고 있는 뼈 t 條쩌(제3조}에 대한 검토 

가 統→ 指向(J~J 方 IÍl]에셔 야루어져야 한 것이다 아울러 統 !’애係H;令을 

南U~f*，의 'Jflil'에 맞추어 앵備하는 것도 i1i.- -，j(;ji推進올 위한 i'J;的 뒷 

받칭이 되는 것이다 

둘째， 獨i!tm 으I illi1<'이 方.Ä-~一 IH‘셔샤 어1 윈용해 본다면， 뼈쩌;훌 

H3) Ulrîch K. Preuf’ <1.<1.0 •. S. 1.J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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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쩌~11i 파 ~ìJ.:問용 " 
;잉定f져題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

@ 女性의 시각에서 基本法上 男女同等樓의 f용障꿇化가 제기되고 있 

다 

@ 경훌本i去 제6조의 婚뼈 家!li條項에서 婚뼈으로부터 家族械念을 분 

려하고 非義務的 敎홉에 관한 父母의 훌m的 흥윷務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

있다‘ 

V. 鎬 옮 

(1) 쩍훌統→ + 듬융즉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:f!i去ÒI(후 r.'i!!!는 ‘統→條염’ 

에 정한 2년의 기간융념겼음에도불구하고그혐決方쫓아 확정되지 않고 

있다 양本&改正과 新훌m*'IÆ:의 문제를 두고 40여년간 正當性을 확보해 

온 훌本法의 테두려 내에서 tm-에 따르는 基本法의 제한된 範@잉內에서의 

改正 내지 補完(새로운 國家텀標의 設Æ:問題흉 포항하여)에 그쳐야 한다 

는 主張은 대체로 흉民훌(CDU). 基社흉(CSU)파 g民;f; (FDP) 동 保守

的인 JJ< t슴훌團과 그 지지자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社民흉 

(SPD). 民社훌(PDS 흉흉東獨共훌훌의 後身)， 同盟’90(Bündni， 90) 및 綠

色양 (Die Grünen) 등 훌新!l'훌과 그 지지자을은 新옳法의 *'1숲과 國民

投票의 ￠‘須的 홈施에 대하여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

이려한 훌ma2흩꿇爭에 관해 전망하면， 결국 基本法에 대한 쩌흉國民 

의 認識과 liIt-iIllt몽에서 소외되었던 集뼈의 경lf*훌 어떻게 반영항 것이 

며， 유럽의 i1i.合iIllf용에서 새로이 창설된 獨j훌의 f강힘에 대하여 獨훌國 

民 스스로 어느 청도의 의미를 우여할것인가에 달려 있다고할것야다 

확실히 基*m은 國內外的으로 그 표쏠性파 영li1î力을 인정받아 왔다 

’훌훌의 P及收統-이 단지 西쩌의 우월한 經濟力에 의해서만 가응했던 것 

이 아니라 훌本法의 iE1졸性과 規웰力이 東쩌에까지 마친 結果라고 보지 

않을 수 없다 그것은 ‘統-條約’이 그 前文에셔 ‘法治國家的 民主的

벚 社會的 聯왜國家에서 함께 平fIl와 自由을 누리며 상고자 히논 兩해 

國民의 ;승願에 따라 ”라고 하여 統-올 成就했응을 흘言한 것을 보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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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 →~ p꺼 져 

그려나 한편으로 獨않A플의 새로운 統→國家는 현재 1!t界흉흘에서 

새흉게 획득한 l1IltiL에 따라 그들이 준비할 수 없였던 f양용인J을 부여받게 

되였다‘ 。1에 따라 쩌흉A들은 그러한 짜휩l을 당당할 것을 요구받고 았 

고. 01 쟁과 관련해 1!t界平和에 기에하는 方向~로 톨iξr.~l훌훌 다루어 

야 항 것이라는 정이 강조되고 있다. 예컨대 1iIt-後 다시 대두되고 있 

는 F핑右化{볍向은 바이마르時f'<:의 흔란을 재현할 可能性도 排除항 수 없 

다눈 정에서 과거에서 유래된 ，용j훌A의 특별한 JHl'意짧이 그 어느 때 

보다도 강i되는 것이다 결국 쩌;a社會의 同→性(Identität)의 뺑化에 

따른 獨쩔A의 새로운 自己행짧 自己定義의 쫓求는 j}'j( l台的 自己않成으1 

계옹펀 형식으로， 즉 흥法制定의 形"'~로 나타날 수 었을 것이다‘” 그 

렇게 되면 統獨過원에서 소외되었던 훌團S로 하여금 새로운 政治共同

빼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憲法의 統合的 엄훌能。l 강화되는 

제가가필 수 있을 것이다 

(2) 獨앨統 ;IM움과 統 후의 훌法ao중論꿇을 통해 옳半홉統-과 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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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3) Ulrîch K. Preuf’ <1.<1.0 •. S. 1.J 

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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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i去 제23조에 의한 방식 보다는 제 146조에 의한 방식을 혜하;는 것이 

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， 前흥가 "&收統→方죠이라연.1&경올는 合意統}

方'i!;이다 北향은 "&J[J(統一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， 南짧 또한 

이 方'i!;의 統)을 풍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의 統一政策은 「한민 

족공동체 통일방안」에 의한 平和的 용훌統-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

서， 統→훌法의 $'[定을 통한 統-을 예상한 西챔基本法 제 146조에 의한 

統一方'i!; 01 우리에게 더욱 적함하다고 할 수 있다 

셋째， 우리가 吸收統 을 배제하는 데에는 짧흉에서와 같은 吸收統→

을 。1품￡로써 야기된 統-後값뾰을 강당항만한 앓力。l 충분치 못하다 

는 정이 고려되고 있다. 욕히 統→홉用파 東西쩌住民問의 社會的 心理

ft.J 홈꿇에 비추어 볼 때‘ 西쩌파 강은 經1齊的 能力。1 없으며 東西쩌F혀 

지속된 것과 같은 交流 . tß.力의 基盤。1 造Jlt되지 옷했다는 점에서 南北

행의 "&收짧← 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

民族同質뾰 回復에 바탕을 둔 옴훌統 을 위한 法的 *'1度的 훌盤융 착 

실히 다져 나가야 할 것야다 

넷째， 우리의 統-이 合意統一에 의혜 성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 

로， 西쩌基本i조 처1146조에 의한 統一方죠의 ~~據에 보다 주목항 필요가 

였다 南北의 궁극적 統-이 統←→흉法에 의해 달성원다는 것은 南北이 

동등한 資格윷 가지고 새로운 統 댐家*~~에 대한 合意을 전제로 하는 

것이며， 또 統 l퍼家의 맹念과 짧*，[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統一의 王댐인 

民族Jlt용 全엠의 륭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- 따라서 이를 고 

려할 때， 일방적인 "&收統}方죠 보다는 合릎統→方'i!;으1 :f:(.효엄 l定會證에 

의한 Mi-ílì，去*'1定으로 統)을 이루는 것이 적함한 방법이 된다 

우리의 文民政府는 統 j얹策의 推進어1 있어 기존의 「한민족공동체 홍 

일방안」의 基칩혜를 유지하면서， ‘今tlt紀內 統}판 先進民主國家建設’어1 i3 

標흘 두고 ‘國民的 合意 • 共存共榮 - 民族福利’를 統→政策의 基本方向으 

로 한다고 천명하였다셰 이는 뽑半홉統-에 었어 "&J[J(統→方'i!;의 排除

오l fJtfl'iá') Mi-'方Ä을 밝힌 것3로 볼 수 있다. 이와 관련하여 金泳三大

統順은 수차 北향올 "&收統一할 생각이 없으며 결코 北짧의 III立을 원 

84) MMt-.if.t훌*~훌-.HÎcJ파 !’lO n'l쟁에 대한 V:~‘ (l!t •fJt. 1993. 4. 1), p. 1 

”‘l ~ '" 흉 

치 않는다는 정을 강조하였다‘” 그리고 金大統댐은 1993년 5월 24일 제 

26차 太平洋經i협ta없솔(PBEC) 생會의 훌調演說에서 새 JJcJ당의 外交훌 

調로 선언한 '~If外交’의 내용 가운데에서 새로운 統 {없을 밝혔다. 얘기 

서 南北옳은 더 이상 쨌爭홉가 아니라 Yi l꾀윷榮올 위한 同f'l'홉라는 정 

과 統-로 가는 뻐程을 ‘和解 ta力段階’， ‘I힘~t~g.段階‘， ‘統 →固家段F압’ 

로 나누어 3fJ!J홉를 제시하였다” 

이를 기초로 金泳三政府는 이른바 ‘3段階 .3基調’어l 업각한 統 →政策

을 정렴하였다 즉， 金泳三大統없은 1993년 7월 6알 第6뼈 民主平和統→

짧問슐홉 開홉옆에셔 ‘和縣 . tl\力段階’， ‘南~t聯음段fl'i’， ‘1 民族 . 1 國家의 

統〕段階’의 3段階 統-方훌파 ‘民王的 節깅i:의 尊훌’(國民的 合호 J. ‘共

存共榮의 *좁神’， ‘民族福利의 *줌神’이란 統→JJclí<의 세가지 훌調을 재천 

명하였다.씨 

이것온 우리가 추구하는 統 응 곧 F힘~t의 合훌統←→을 말하는 것이 

며. ì:1<的 • $'1度的 接近에 의해 統-을 달성할 것。l란 훌志의 表明이라 

고 할 수 있다 이렇듯 南北統 의 段fl'i;~ 合;효Mi •• 方式의 推進을 想、Æ

할 때， 우선 첫단계에서 南~tol 이미 I*f용 • 향效시킨 「南~t基本合훌훌」 

빛 「附몹용훌훌」의 구체적 실천은 애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차 발천띈 

統→段階호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， 궁극적으로 행- 댐家로의 統

-을 이루는 法的 m~íl'프로서의 ‘統 →흉tt’을 마련하는 土흘를 형성하는 

일이기 때운이다. 이제 우리도 統( 의 흉정g;융~:i!} 더불어 統 {을 위한 

ì:1<的 準6옮을 착실"1 해 나가야 할 것이며， 특히 Mi'-:f:f.t에 관한 싱도 

있는 쩌究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

85) i!:*WtUi온 엠우j으 양 (HclmuL K이，J} ’lj.i! 앵써야으1*채(l‘I!J:1. ’ 1)에서 끼뎌야1 
뼈!J(과 ;l1i;}t~) 월 ft흉 유도하'1 위애 :f.t ~t써야융 계 약 추진한 갯’이며 (r ti~:! I:l없o. 
1993년 3원 2일. p. 1), 뜨랑스의 ，.E_~웅요영.1; 9f으 1 tn~ (lH!J:t 4. lì)에 에도 니t얘응 얘~; 

lIi 애 ’.;t，과 강팎 -i'll.'#r훌 앙는 갯응 " 시 않뉴아각슨 염용 훈영 '1 하였으여('-_l1f ';:;_rJ 
~_j. 1993년 4핑 7일. p. 1), 그 의 t1 .f>: p1 E~ 1å~' ;lilltl 등 外fii과의 ltJê에서도 
동얼한 잊릅으'1 ;J:ιξ 암~! 바 잉cfJ 한셔제↑1운，. ，씨n년 Z원 2H,,:!. p. 1 ; r에界 H 
째J. 1993년 5씬 2H언. p. 1) 

86) ~金太k쩌 ‘Wi'f슛뾰l흩'~.IL!;~， -*';;'.11 해 1. J!j~ß년 3잉 ~)영.P ‘ fλ~1t~Íl이 앙힌 

l1i外"'1Ii →~ttiI"， r'j’ il!:. [~ 쩍o. 1써3년 5원 :l..t인 p. 4 

87) M~fìM à::..:t’I'~'l!t"m…1'"써 뼈lU1'(ι l_ 'l'fll빠 'tl'nll~. 1씨l’ Î. 1).), 
pp.3-“ ‘새 úXl(.f *k 'ifJC~용끼 거1짜 [J 애 J. Hl\l ’년 7잉 6일 p. 4 

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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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) MMt-.if.t훌*~훌-.HÎcJ파 !’lO n'l쟁에 대한 V:~‘ (l!t •fJt. 1993. 4. 1), p. 1 

”‘l ~ '" 흉 

치 않는다는 정을 강조하였다‘” 그리고 金大統댐은 1993년 5월 24일 제 

26차 太平洋經i협ta없솔(PBEC) 생會의 훌調演說에서 새 JJcJ당의 外交훌 

調로 선언한 '~If外交’의 내용 가운데에서 새로운 統 {없을 밝혔다. 얘기 

서 南北옳은 더 이상 쨌爭홉가 아니라 Yi l꾀윷榮올 위한 同f'l'홉라는 정 

과 統-로 가는 뻐程을 ‘和解 ta力段階’， ‘I힘~t~g.段階‘， ‘統 →固家段F압’ 

로 나누어 3fJ!J홉를 제시하였다” 

이를 기초로 金泳三政府는 이른바 ‘3段階 .3基調’어l 업각한 統 →政策

을 정렴하였다 즉， 金泳三大統없은 1993년 7월 6알 第6뼈 民主平和統→

짧問슐홉 開홉옆에셔 ‘和縣 . tl\力段階’， ‘南~t聯음段fl'i’， ‘1 民族 . 1 國家의 

統〕段階’의 3段階 統-方훌파 ‘民王的 節깅i:의 尊훌’(國民的 合호 J. ‘共

存共榮의 *좁神’， ‘民族福利의 *줌神’이란 統→JJclí<의 세가지 훌調을 재천 

명하였다.씨 

이것온 우리가 추구하는 統 응 곧 F힘~t의 合훌統←→을 말하는 것이 

며. ì:1<的 • $'1度的 接近에 의해 統-을 달성할 것。l란 훌志의 表明이라 

고 할 수 있다 이렇듯 南北統 의 段fl'i;~ 合;효Mi •• 方式의 推進을 想、Æ

할 때， 우선 첫단계에서 南~tol 이미 I*f용 • 향效시킨 「南~t基本合훌훌」 

빛 「附몹용훌훌」의 구체적 실천은 애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차 발천띈 

統→段階호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， 궁극적으로 행- 댐家로의 統

-을 이루는 法的 m~íl'프로서의 ‘統 →흉tt’을 마련하는 土흘를 형성하는 

일이기 때운이다. 이제 우리도 統( 의 흉정g;융~:i!} 더불어 統 {을 위한 

ì:1<的 準6옮을 착실"1 해 나가야 할 것이며， 특히 Mi'-:f:f.t에 관한 싱도 

있는 쩌究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

85) i!:*WtUi온 엠우j으 양 (HclmuL K이，J} ’lj.i! 앵써야으1*채(l‘I!J:1. ’ 1)에서 끼뎌야1 
뼈!J(과 ;l1i;}t~) 월 ft흉 유도하'1 위애 :f.t ~t써야융 계 약 추진한 갯’이며 (r ti~:! I:l없o. 
1993년 3원 2일. p. 1), 뜨랑스의 ，.E_~웅요영.1; 9f으 1 tn~ (lH!J:t 4. lì)에 에도 니t얘응 얘~; 

lIi 애 ’.;t，과 강팎 -i'll.'#r훌 앙는 갯응 " 시 않뉴아각슨 염용 훈영 '1 하였으여('-_l1f ';:;_rJ 
~_j. 1993년 4핑 7일. p. 1), 그 의 t1 .f>: p1 E~ 1å~' ;lilltl 등 外fii과의 ltJê에서도 
동얼한 잊릅으'1 ;J:ιξ 암~! 바 잉cfJ 한셔제↑1운，. ，씨n년 Z원 2H,,:!. p. 1 ; r에界 H 
째J. 1993년 5씬 2H언. p. 1) 

86) ~金太k쩌 ‘Wi'f슛뾰l흩'~.IL!;~， -*';;'.11 해 1. J!j~ß년 3잉 ~)영.P ‘ fλ~1t~Íl이 앙힌 

l1i外"'1Ii →~ttiI"， r'j’ il!:. [~ 쩍o. 1써3년 5원 :l..t인 p. 4 

87) M~fìM à::..:t’I'~'l!t"m…1'"써 뼈lU1'(ι l_ 'l'fll빠 'tl'nll~. 1씨l’ Î. 1).), 
pp.3-“ ‘새 úXl(.f *k 'ifJC~용끼 거1짜 [J 애 J. Hl\l ’년 7잉 6일 p. 4 

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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